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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ng, ji-in. 2022. 02. 20. Research on Korean Family Culture 
Education Plan Inspired by TV Program -Focusing on High-level 
Chinese Student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1-29. Recently, Korea has actively entered the global society 
and has rapidly become globalized in the domestic society. The 
K-pop(Korean pop) has evolved into the third generation called 
K-Culture (Korean culture), which has expanded to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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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China and Southeast Asia. 
As a result, many foreign learners from various countries are 
flowing in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Meanwhile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creased steadily every year, in 
which the majority of them are Chinese.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married Korean spouses and settled in Korea are 
in a different position compare to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They face the task of learning not only Korean 
language, but also lifestyle and culture. Also as members of the 
families, they must simultaneously play various roles such as 
spouses, mothers, and daughters-in-law. In addition, Korean 
Family Culture is different from it in their own countries. 
Therefore Korean Family culture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must learn, in order to help live a 
stable life and build a healthy famil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learn Korean, but also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meanwhile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from the culture of the 
mother countr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uggested how 
to prepare a Korean family culture education plan by analyzing 
the resul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advanced Chinese 
learners. In addition, Korean cultural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presented utilizing the program 
『Multicultural Gobuyeoljeon』. (Silla Universit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Family Culture, Multiculturalism,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inese Students

1. 서론

 

한국은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로 글로벌 사회에 

진입하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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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체류 외국인이 약 236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국민 인

구 대비 약 4.21%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약 107만 명, 베트남 약 

19만 명, 태국 약 19만 명, 미국이 약 15만 명으로 순으로 나타났

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5년 151,608명, 2016년 152,374명, 2017

년 155,457명, 2018년 159,20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다(출

입국 통계, 2020). 최근에 유입된 외국인 비율을 보면 베트남인이 

가장 많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의 비

중이 현재까지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은 적극적인 글로벌 진입과 동시에 국내사회도 

빠르게 글로벌화 되었고 한국의 K-pop이 3세대인 K-Culture(한국문

화)로 진화하면서 중국, 동남아 등 나라를 넘어 전세계 많은 나라

로 문화컨텐츠를 송출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여러 나라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

우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 

먼저 이들의 동기나 목적을 보면 한국대학으로의 입학, 한국 기

업으로의 취업, 한국문화 습득 또는 한국인과의 결혼 등 다양하다. 

이런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학교나 센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으며 학습자들의 대부분의 목표 역시 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한국

인과 결혼하여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결혼이민자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입장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배우자이자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과 동

시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삶

의 시작이므로 당연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언어, 

생활양식, 문화 등을 배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사고방식 

등 문화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배

우는 한국어 어휘학습이나 문법, 독해와 같은 학습만으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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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의 꾸준한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급속

히 증가하였고, 2015년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외

국인과의 혼인이 10% 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결혼이

민자들 역시 대부분 학습자로서 직·간접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일부 경험을 하였지만, 한국 가족만의 특징이 있는 문화

를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배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단순히 한국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습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가족문화를 깊이 알지 못하는 한

계점이 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라면 한국 가족문화에 대해 알고 

습득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가족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킬 것인가? 다매체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는 TV,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 무한하고 다양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2)고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로는 김선미(2003), 한신신(2013), 진서(2014) 왕보가

(2016) 등이 TV 프로그램이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고 하였고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에서는 허양(2014), Hao 

Jingging(2014) 등이 한국 문화교육의 항목을 설정하여 수업방안을 

제시하였고,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에서는 임응

(2012), 진서(2014) 등이 한국대학 문화 교육방안과 문화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가족문화 교

육방법 연구에서는 조항록(2008), 김서형(2015), 배재원(2016) 등

이 문화 간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

1) 배재원(2016),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

구에서 2015년 7월 5일 행정자치부 발표에서 인용하였다. p.58.

2) 허양(200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

를 중심으로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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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고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

국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방안을 언급한 논문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문헌 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전개한다. 한국에 거주에 결혼이민자 수 중에

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3)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한 것을 토대로『다문화 고부열전』

TV 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 가족문화 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는 3가지로 연구하였다. 첫째, 한국어 문화교육

에 대한 연구, 둘째,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셋째, 중국

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배지윤(2005), 김유

경(2010) 등이 있다. 배지윤(2005)은 한국어교육 시 문화교육에 대

한 현실을 제시하고 한국어교육 전반에 걸친 문화교육에 대해 체계

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한 다음, 한국어 수업에서 가능

한 문화교육의 모형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내용, 목표, 교재의 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논의 없이 제안에만 그친 한계가 있다. 김윤경(2010)은 실제 한국

어교육에서 한국 문화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습자 조사를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문화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교육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

3) TOPIK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을 구분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TOPIK 5급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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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색하였다.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는 세분화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

았다.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에는 허양(2014), Hao Jingging

(2014), 왕보가(2016) 등이 있다. 허양(2014)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부여가 가능

한 드라마를 활용하여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를 연구하였다. 또한, 중국 내 한국어 문화교육을 검토하여 문제점

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Hao Jingging(2014)는 고

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수

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고급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

화교육을 6가지 실제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수방안으로 

TV 프로그램 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드라마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문화적 요소들을 검토

해 보고,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항목들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왕보가(2016)는 실생활

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러운 대화에 자신감을 갖

게 하기 위해 실생활의 언어와 다양한 문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문화 내

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한국어 단계별로 학습자의 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손정(2012), 

교지연(2009) 등이 있다. 손정(2012)은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 중국 

내 한국 문화교육, 한국어교육에서의 대중매체, 문화교육을 활용한 

문화교육으로 선행연구 검토하였는데, 이때 한국어교육에서 드라마

를 활용한 단계별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래서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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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방법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

을 수준별 초·중·고급으로 제시하였다. 교지연(2009)은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내용과 방법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문화교

육을 위한 한국과 중국 문화를 비교하여 한국문화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고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한국문화수업 관련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어교육에 비중이 높고 구체적인 문화교육 

수업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한국문화 중에서도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결

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가족문화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의 정서를 반영하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TV 교양프로그램『다

문화 고부열전』을 활용하여 한국 가족문화 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

혼이민자로 TOPIK 급수 5, 6급 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전화 인터뷰 시 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심

층면접에 대한 부분만 녹음하였다. 심층면접의 연구대상에 대한 기

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 나이(연령대), 한국 거주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1번에서 3번까지 배치하였고, 결혼기간, 시부모님

과의 동거여부 질문을 4, 5번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6번은 한국가

족문화 습득 경로에 대한 질문이며, 7번은 TV 프로그램 시청여부

를, 8번, 8-1번, 8-1-2번은 한국문화 습득 여부의 중요성, TV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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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한국 가족문화 습득 여부에 도움이 되는지와 한국 가족문화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본사항 조사를 바탕으로 TV 프로그

램 『다문화 고부열전』이 한국 가족문화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총 8문항으로 한국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구체적

인 습득경로와 방법, 한국 가족문화의 중요성, 한국 가족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다문화 고부열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부분과 이

를 활용한 교육방안의 장점에 대한 생각, 소감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8명이고 중국 국적이며 모두 한족 여성이

다. TOPIK 급수는 5급 이상으로 이들의 연령은 30대 40대다. 한국

의 거주기간은 최소 8년 이상에서 최대 12년, 결혼 기간은 최소 3

년에서 최대 12년 이상이고 이들 중 시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는 8명 

중 2명이다. 여러 질문 중에 한국 가족문화를 어디에서 배웠는지에 

대한 습득 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학교에서 교재로 배운 응답자

가 1명, TV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응답자가 3명, 시부모님께 배운 

응답자가 3명, 그리고 기타 응답자가 1명이었다. TV 프로그램과 시

부모님을 통해 배운 비율이 37.5%로 동일하게 나타나 한국 가족문

화 습득 경로는 주로 TV 프로그램과 시부모님께 배운 경우가 대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 시청 기간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

과: 3.5시간 이내가 5명으로 62.5% 비율로 대부분이 차지하였고, 

3.5~7시간이 2명, 7~4시간이 1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대체로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TV 프로그램 주당 시청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한국 가족문화 습득의 중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

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요하다’ 62.5%로 5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 응답이 2명으로 25% , ‘모르겠다’ 1명으

로 12.5%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한국가족문화의 습득에 대

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이 한국 가

족문화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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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TV 프로그램이 한국 가족문화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

으며 8명 중 5명으로 62.5%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 응답자가 2명으로 25%, ‘모르겠다’ 응답자가 1명인 

12.5%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TV 프로그램으로 통한 한국 

가족문화 습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표 1 TV 프로그램이 한국 가족문화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TV 프로그램이 한국 가족문화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응답자 수 (명) 백분율(%)

그렇다 5 62.5

그저 그렇다 2 25

그렇지 않다 0 0

모르겠다 1 12.5

합계 8 100

한국 가족문화 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국 가족문화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큐’(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8명 중 6명

으로 75%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그리고 기타 응답자 2명으로 25%이

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다큐’(시사,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가족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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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가족문화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TV 프로그램>

한국 가족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TV 프로그램
응답자 수 (명) 백분율(%)

예능 0 0

다큐(시사, 교양) 6 75

드라마 0 0

뉴스 0 0

기타 2 25

합계 8 100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로서 대부

분이 한국 가족문화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 

가족문화를 습득할 때 TV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TV 

프로그램 중에 한국 가족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

는 것은 ‘다큐’(시사, 교양)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심층면접 결과 

심층조사는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이 한국 가족

문화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방

안 마련하고자 함이다. 심층면접에 대한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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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면접 주요 질문내용>

연번 주요내용

1 한국 가족문화는 무엇인가

2 한국 가족문화 습득 경로는 무엇인가

3 한국 가족문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4 현재 한국 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5 한국 가족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6
『다문화 고부열전』TV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가족문화   

어떤 부분을 배웠는가

7
『다문화 고부열전』TV 교양프로그램을 한국 가족문화 교육에 

활용한다면 장점은 무엇인가

8 한국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심층면접의 1번 질문인 한국의 가족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서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의 가족문화라고 하면 어른을 공경하고 예

의를 지켜야 하며, 어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

였다. 또 제사와 겨울에 하는 김장이 떠오른다고 하였으며, 매체에

서 본 것처럼 한국 가족 간의 고부갈등과 가부장적인 문화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국

에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거주하게 된 자들이다. 결

혼 전에는 학교나 센터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일부 배웠고, 결혼 후

에는 배우자나 시부모님, 주변 친구, 그리고 매체를 통해 지금도 

한국문화 습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

게 된 한국 가족문화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과 제사

와 김장을 떠올렸고, 매체에서 보는 고부갈등과 가부장 제도도 언

급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말했듯이, 결혼 전이든, 후든 한국 가족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나 매개를 통해서든 체계적이

고 구체적으로 습득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결국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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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것은 한국 가족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한국 가족 안에서 어르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〇

② 저는 한국의 제사 문화, 김장이 생각이 나요. 너무 시간도 길고

   힘들어요. -이〇

③ 고부갈등, 매체를 통해 봐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제일 생각이 나요. -유〇

심층면접의 2번 질문인 한국 가족문화 습득 방법에 대해서는 결

혼 전 한국에서 생활을 먼저 한 경우에는 다문화센터나 학교를 다니

면서 한국문화를 습득하였지만 가족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는 못했다고 하였고, 바로 결혼한 연구대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시부모님으로부터 알려줄 때마다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생활

을 중에는 주변 친구 또는 매체를 통해 여전히 습득하고 있었다.

① 1년 동안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운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결혼한 한국 언니들이 가르쳐 주었지만 시부모님, 남편이

   하는 말은 잔소리 같아서 듣고 싶지 않아요. -손〇〇 
     

② 먼저 학교를 다니고 한국 생활하면서 배웠고 이후에는 매체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내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대화로 해결했어요. -장〇〇

③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결혼생활 하면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은

   미녀들의 수다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곽〇〇
 

심층면접 3번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가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관계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대답을 하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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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문화 안에서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는

데,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부부간 소통이 잘되어야 자녀 양육

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대상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사이이다. 이유는 한 가정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〇

②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시어머니와도 좋고

   아기 키우는 것도, 친척들 관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책〇
  

4번 질문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각각 

달랐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 방문이나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어

려웠다는 연구대상자도 있었고, 교육 문제나 교육 정책에 따른 자

녀 양육의 어려움, 워킹 맘으로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인과의 마음으로 주고받는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이들은 정착 생활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한국 여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어려움이

라 볼 수 있다.

  

① 시어머니가 말씀하셔도 솔직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불편해도

   넘어가요. 교육 문제에서 남편과 생각이 달라. 그래서 교육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원〇
②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힘들어요. 나는 다행히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자녀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일을 하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서 혹시 일을 하면서 생긴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갈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 키우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의 조율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돼요. -장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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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의 5번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은 주변의 국제결

혼 한 친구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정에도 

적용해 보고 한국의 가족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웠다고 하였다. 그

리고 또 다문화센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받아들

이는데 능동적이라고 답하였으며, 또 TV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 가

정의 생활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나 시부모님의 말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친구나 외부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은 쉬우나, 시부

모님께 듣는 말은 소통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동등한 입장의 

남편 말은 잔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① 국제 결혼한 친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요. 다 같은 며느리여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 드리기가 쉬운데 친구가 말해주면

   마음이 편하고 이해가 잘돼. 그러나 반면에 시어머니, 남편의

   생각은 듣기가 힘들어요. 잔소리 같다. -여〇〇

②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면 잘 듣는 

   편이고 지금은 누구든 간에 전반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시어머니와 부딪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안 듣고 싶어요. -손〇〇

③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할 때는 처음이니깐 잘했어요. 그리고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말보다는 TV 프로그램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서 더 공감이 되고 생각하게 되어서 잘 받아들여져요. -책〇

④ 국제 결혼한 주변 친구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모두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주위에 국제결혼 한 친구, 한국 언니들의

   갈등을 들으면서 가족마다 다르다 생각이 들고 이때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장〇〇

6번의 질문에서는 면접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고부문제를 이

야기 하였다. 결국 고부 문제가 서로 간의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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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생기

는 것이라고 하였다. 

① 며느리,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고부간의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원〇

②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서로 이해

   못하고 언어적 소통이 안 되니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말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외국문화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〇

③ 나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평소에는 잘 모르고 언어가 부족하여

   모르지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행동,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적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아닌 주변 외국며느리의 상황

   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깐 좋아요. -유〇

심층면접의 7번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대상들의 대부분이 『다문

화 고부열전』 TV 교양프로그램이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장점

이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되며, 자신에

게도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과 며느리의 양쪽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다. 지금 현재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

다면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TV 교양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교육방안에 대해서도 기

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① 다른 사람의 생활모습을 보고,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어요. -원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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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문화가정으로서 공감은 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고. 양보해주고 사과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공감할 수 있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〇〇

③ 문화가 달라서 한국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며느리들은 한국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외국인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〇

④ 며느리는 말이 서툴러서 어머니의 마을 잘 못 알아듣고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

   고 반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곽〇〇

마지막 질문인 소감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은 다문화가정으로 한국

에서 적응해서 살 때 힘들었던 점을 토로하고, 한국은 자신들이 외

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한국에서 살

려면 받아들이고 적응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였

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자신을 포함한 다문

화가정의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소감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

은 고국의 문화와 전혀 다른 낯선 한국 땅에서 한국인도 아닌 외국

인도 아닌 중간 입장에 놓여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들이 한

국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나갈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① 외국인들에게 무작정 한국의 문화를 배워라하는 것은 처음

   적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

   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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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〇〇

② 한국에 적응해서 사는 외국인들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 사는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 외국 며느리들이 힘들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손〇〇

위 심층면접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어 고급 중국인 학습

자들은 한국어가 능통하고 여러 경로로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있었

다. 하지만 한국 가족문화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고급 중국인 학습자들

에게 체계적인 한국 가족문화 교육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은 학문적 

의미와 함께 학습자들에게는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문화교육에는 한국 가족이 가지는 특징적 상황이 교육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고급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가족문화 교육 습득

에 있어서 T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접

근성이 좋고 능동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다문화 고부열전』같

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시각적 자료를 통한 교육적 접근이 용이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가족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방안 마련 시, TV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다문화 고부열전』TV 교양프로그램 시청이 학습자들에게 

한국 가족문화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같은 다문화가정으로

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TV 속 가정의 상황

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과 동시에 상황적 이해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

는 한국 가족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좀 더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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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가족 구성원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심층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교육 목표

와 교육내용을 설계한 후 한국 가족문화 교육의 실제를 제시한다.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을 활용하여 문화교육 수업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문화 수업에 대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해

와 상황을 파악하여 한국 가족만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고 가족문

화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한 동기부여와 흥미유발의 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시청한 후에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

서 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중심의 과제활동을 통해 한국 가족문화

를 습득하도록 한다. 둘째,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

을 통해 서로 간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에피소드에서 보여주

는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에 느껴지는 갈등

을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이를 학습하도록 한다. 

셋째,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의 에피소드를 거울삼

아 자신의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다. 

한국 가정 안에서 나의 입장을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

근이 필요하다. 

4. TV 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 가족문화 교육방안

4.1. 수업모형

본 연구에서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을 활용한 한

국 가족문화 교육수업 모형을 황혜숙(1986)과 같이 시청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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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로 제시하되, 시청 단계를 변형하여 영상

과 음향을 함께 시청하기로 한다. 고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이해 수준이 초·중급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수업은 

등장인물의 몸짓이나 행동, 표정으로 유추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한

국어를 학습하는 것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다. 등장인물 간의 대

화와 직접적인 행동의 연관성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문제해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혜숙(1986) 시청단계를 변형하여 활

용하도록 한다.     

<표 4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을 활용한

한국 가족문화 교육 수업 모형>

단계 활동내용

시청 전 

단계

- 흥미유발을 위한 질의

- 수업 목표 제시

- 수업으로 활용할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에  

  대한 줄거리 간단히 소개

- 주요 어휘와 표현 확인, 예문 만들기

- 시청 전 유의해서 봐야 할 점에 대해 제시

시청 

단계

- 편집된 영상 시청하기(45분→25분)

- 시청한 내용 묻고 답하기 활동

- 영상에서 나오는 ‘후처’와 ‘씨받이’ 의미설명 

- ‘씨받이 문화’ 설명

- 학습자의 모국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청 후 

단계

- 조별활동 (며느리의 입장, 남편의 입장, 시어머니의 입장)

- 세 조별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의논 한  후 조 대표가 발표

- 교사가 내용정리 

- 수업에 대한 개개인의 소감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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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전 단계는 도입단계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

질 수 있도록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후 수업으로 활용할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한다. 그리고 교

사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제와 관련된 주요 어휘나 표현을 설명하

고 학습자들은 예문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교사는 시청하기 전

에 활동지를 나눠주고 시청 시 유의해서 봐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한다. 

시청 단계는 전개 단계로, 4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TV 교양프로

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을 25분으로 편집하여 시청한다. 이 때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으로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한다. 묻고 답하기 활동 후, 문화수업으로 

‘후처’와 ‘씨받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영상에서 말하는 

‘후처’의 의미를 다시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의 ‘씨받이 문화’

를 설명한 후 학습자의 모국문화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이야기

를 나눈다.

시청 후 단계는 활동과 정리 단계로, 조별 활동을 한 후 발표를 

한다. 세 조별로 구분하여 해당 입장에서 조원의 의견과 생각을 토

론한다. 그리고 조 대표가 나와서 조별의 생각과 의견을 간단히 판

서하고 발표를 하게 한다. 조별 발표가 모두 끝나면 교사는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활동으로 학습자는 개개인

의 수업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게 한다.

4.2. 교수·학습 지도안 

교수·학습 지도안에서는 <표 4>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한

국 가족문화교육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안을 

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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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청 전 단계

한국 가족문화교육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시청 전 단계의 교

수·학습 지도안은 <표 5>과 같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를 제시하고 목표 어휘와 주요 예문을 학습한다. 

<표 5 시청 전 단계>

학습자 

단계
고급 차시 1~2차시 시간 100분

제목 ‘저는 이 집의 며느리를 그만 둡니다’ (347회)

학습목표

1. 주제와 관련된 주요어휘와 표현을 알 수 있다.

2.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3. 조별 활동을 통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

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4. 개개인의 수업에 대한 소감문을 쓸 수 있다.   

학습자료 영상물, 활동지, PPT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시청 전 

단계

· 수업 전 간단히 인사를 나눈다.

·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시청 전 학습할 목표 어휘 표현을 따라 읽게 하고

  예문으로 설명한다. 

·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영상 시청 전에 미리 유의해

  서 봐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준다.

· 주요 질문 판서하기

· 주제와 관련된 어휘 표현 학습하기

· 주제와 관련된 주요 어휘와 표현을 PPT로 보여준다.

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점이 불만인가요?

②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떤 점이 불만인가요?

③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④ 부부간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⑤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⑥ 나라간의 문화적 갈등은 있었나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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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청 단계

시청 단계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표 6>과 같다. 시청 단계에

서는 편집된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자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학습한다. 

· 목표 어휘 제시 후 따라 읽게 하고 의미를 설명한다.

· 목표 어휘가 들어간 예문을 학습자에게 질문한다. 

형편이 

되다

의미 상황이 좋아지다

예문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집 살 형편

이 되었다.

인공

수정을  

하다

의미

인위적으로 남성의 정액을 여성

의 생식기에 주입하여 임신을 시

키다.

예문
나는 여러 번의 인공수정을 하여 

아기를 가졌다.

소외감

을 

느끼다

의미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다.

예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소외감

을 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도 시 

유의점

*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 유도를 위해 수업과 관련 

있는 도입 질문하기

* 질문 후 시청할 프로그램을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

하되 제목을 통해 학생들이 유추해 보도록 한다. 

* 주제와 관련된 어휘 표현 학습 시 학습자가 골고

루 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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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청 단계>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시청 

단계

· 편집된 영상 25분 TV 프로그램 시청하기

· 내용확인 및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한다.

· 나머지 묻고 답하기 활동도 이와 같이 진행한다.

· 영상에 나오는 문화 갈등에 대해 학습하기

· 한국의 ‘씨받이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① ‘후처’라는 말과 ‘씨받이’ 가 다른 점

② 영상에서 시아버지가 말한 의미 설명하기

· 학습자의 모국에도 한국과 비슷한 ‘씨받이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다른 나라의 학습자에게도 이와 같이 질문하고 이  

  야기를 나눈 후 내용 정리하기 

· 묻고 답하기 한 내용과 문화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  

  리하기

·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알려준다.

40분

지도 시 

유의점

* 문화 수업 시 학습자 모국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

을 습득하고 수업 시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4.2.3. 시청 후 단계

시청 전 단계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표 7>과 같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조별로 토론활동을 하고, 문화수업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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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청 후 단계>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시청 후 

단계

· 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에서 활동한 수업 내용을  

  설명 및 정리하기

· 활동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한다.

  ① 학습자 4명씩 3조로 나누고 각 조가 누구의 입  

     장에서 의논할 것인가를 정해준다.

  ② 각 조에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의논해야 할 사  

     항을 알려준다. 

<조별활동내용>

⦁며느리/남편/시어머니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무엇

인가?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3분

 20분간 조별 활동하기

· 조 대표는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나

와 판서하고 발표하게 한다. 

·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세 사람의 입장

을 정리해 준다.

<예시>

‘며느리’ 문제점 해결방안

① 사업 실패한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며 며느리로서, 가족으

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

는다.

② ...

① 과거 어릴 적 부모님

의 사업 실패로 인해 주

위로부터 소외당했던 안 

좋은 기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본다.

② ...

‘남편’의 문제점 해결방안

① 사업에 실패하고 아

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

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① 하루 한번 이상 부부

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취

40분



강지인 25

 

Ⅴ. 결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고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

한 한국 가족문화 교육방안을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

전』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며느리 등 다양한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단순한 한국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문화까지 익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듯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일원으로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요소가 문

화이며, 그중에서도 한국만이 가지는 가족문화에 대한 습득이 특히 

· 학습자는 수업내용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한   

  명씩 발표한다.

② ...
미 생활을 가져본다.

② ...

‘시어머니’의 문제점 해결방안

① 며느리에 행동을 이

해하지 못하고 어른으로

서 받아주거나 보듬어주

지 못한다. 

② ...

① 자신도 며느리였던 

때를 생각해 보고, 며느

리와 시어머니가 일상에

서 벗어나 함께 여행하

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

간을 가진다. 

· 마무리 인사 2분

지도 시 

유의점

* 교사는 각 조의 토론 상황을 중간 확인한다.

* 조별 토론시간과 발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일

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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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모국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

요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한국의 가족문화

를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교육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고급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로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토대로 한국문화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수업모형으로 황

혜숙(1986)의 Viewing Procedures를 변형하여 TV 교양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을 활용한 한국가족문화 교육수업 모형을 제시

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은 총 2차시로 설정하고 시청 전 단계, 시청 

단계를 1차시, 시청 후 단계를 2차시로 하였다. 많은 TV 교양프로

그램 중에『다문화 고부열전』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이민자들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가족 내 관계의 모습이 잘 나

타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

정 등을 잘 반영하고 있어 실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한 수업 지도안은 실제 교실수업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과 교육의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최근 한국으로의 유입이 많은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

한 동남아시아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러나 고급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수업 중에서도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가족문화 교육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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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chronic study of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31-64. This study examines the first, second, and third basic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The change 
process is classified into policy promotion system,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accordingly.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a control tower, supplementation of post-management 
policy for international marriage damage, expansion of 
educational support for spouses of marriage immigrants, 
expansion of discretion of Healthy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education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poin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변

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반 이전까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농촌 총각들

이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국가 간의 이

주가 자유로워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수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다문화정책 역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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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게 된다(홍규호 2017: 1).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은 1,986,213명1)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수가 3.83%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도래하였음을 의미한

다.2)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1차에서 3차까지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한국에 거주

하는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줄이

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진단하는 일

이 필요하다(권오경 2018: 10).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법」을 토대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과

정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 간의 상호 비교대

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2021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 외국태생 인구비율에 의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정은 최저 3%부터 5% 

이상으로 논자마다 그 규정이 다른데, 이는 동 비율 구분이 이전 누적

된 다문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체류 외국인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다문화사회 기준

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수를 3%로 규정한다(신은주 2012: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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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김영숙 외(2012), 김준식 

외(2012)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김영숙 외(2012)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

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

으로 고찰하고, 언어교육 기회 지원, 경제 생활지원, 다문화가정 

보호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의 측면에서 다

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준식 외(2012)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추진

주체,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대상, 추진방법, 추진시기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주체 측면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위원회를 핵심주체로서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추진목표 측면으로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총체적인 평

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추

진대상에 대하여는 현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특징 파악에 관심을 기

울여 정책 대상의 범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추진방법으로

는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와 홍보 강화, 그리고 추진시기로는 정

책의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로서, 조현상(2013)은 다문화가족 

관련의 정책들이 국가에 의한 주도적인 ‘다문화가족 만들기’라고 

규정하며 제2차 기본계획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

와 2차 기본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제2차 기본계획은 1차에 비해 

정책지향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추진과제들이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고, 정책 과제 6대 

분야의 모순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본계획의 집

행과 관련된 기관의 중복성을 없애고 총괄 기구를 해결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의 정부 정책으로 포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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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순(2017)은 제1,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제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정

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이민정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3차 기본계획 역시 이민배경자 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의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물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

재까지 시행이 완료된 제1차, 2차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과 개선사

항 등은 도출되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제3차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

구가 시급히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3차 기본계획이 현재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1차 및 2차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지속성, 시

대성, 그리고 1,2차 기본계획 개선점의 반영 정도 등을 확인하고 3

차 기본계획 시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기본계획이 올바르게 시행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상에 발맞추어 적절

한 다문화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기본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게 되자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8937

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

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



36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 당시부터 2021년 현재까지 

12번의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개정이 이

루어진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흡수되었던 여성가족부가 다시 분리

되면서 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타법개정이 이루어진다. 2008년 「다

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계의 지지

를 받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흡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으나 

2010년 3월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가 많은 것에 비하여 여성가족부

의 소관 업무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할 부서가 변경되면서 

2008년 1월 18일 법률 제9932호로 타법개정이 된다. 

2011년 4월 4일에는 법률 제10534호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확대와 부서 및 계획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개정 전까지는 다문

화가족은 「국적법」의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만 인정하였

으나, 개정 이후 「국적법」의 제2조를 포함하여 제3조(인지에 의

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까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정의의 확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

법」은 제3조의2, 3, 4가 신설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

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의 설

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법적으로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제4조는 실태조사에 대

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걸쳐 시행을 하였으

나, 개정 이후 외국인정책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 다문화가족 구

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아동까지 실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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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밖에도 제5조 2항에 법적으

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서 기존 항

목은 직업교육과 훈련만 지원을 하였지만, 개정 이후 한국어교육을 

포함하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과 원

격교육 지원 및 교재와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결혼이민자들

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

자에 대한 보호·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

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9조는 개정 전에

는 ‘산전·사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항목이었으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출산’에 맞추었던 초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사업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012년 2월 1일에는 법률 제11284호 일부개정이 이루어진다.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이동

하고 2항에 자치구에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 전에는 제12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개정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내용이 변경 및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

인력 양성),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이 신설되었다.

2013년 3월 22일에는 법률 제11675호로 일부개정 되었는데 제5

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0조(아동 보육·교육) 3항에서 아동의 언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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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위한 교육을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결혼이민자

의 부 모는 모의 모국어 교육까지 확대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법

률 제11690호에 의한 타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3년 3월 정부조

직이 개편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칭되어 「다문화가

족지원법」에서도 그 용어가 변경되었다.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79호에서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

데, 총 4개의 법률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은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

지),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과태

료) 등으로 그 내용은 결혼이민자들에게 다국어에 의한 상담 및 통

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센터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

한 과태료 조항, 해체된 다문화가족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

용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6월 2일 법률 제13536호 일부개정에서는 제2조(정의)를 

포함하여 제4조(실태조사), 제10조(아동 보육·교육) 등에서 대상

을 아동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기존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으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홍보영상 제

작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제6조(생

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는 방문교육 비용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 명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및 다

양한 교육 참여 노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4호 일부개정에서는 한국에서 결

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근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1조

(목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호의2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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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것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

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다

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벗어나 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힘을 명시한다.

2016년 3월 2일 법률 제14061호 일부개정에서는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에 아동과 청소

년에 대한 학습과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

고,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지원센터 

업무 수행 비용을 포함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을 명시하였다.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702호 일부개정에서는 제4조(실태조

사) 3항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것에서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

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5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현황과 다문화가족에 대

한 인식 사항을 반영해야 함을 후단 신설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3)과 늘어

나는 다문화가정의 수만큼 사회통합 목적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함에 따라 실태조사 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에서는 제5조(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6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부장

관과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이해교육 관

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원의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는 2항을 신설하는

3) 교육부는 2015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및 진로교육 강화’를 내세웠으며 2016년에는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진입과 적응을
목표로 하여 2015년과 달리 학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과
제로 꼽는다(교육부 2015: 2; 교육부 2016: 2).



40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와 관련 교육을 제공 및 지원하는 내

용을 추가한다. 다문화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공교육에서 교원의 다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이전까

지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

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1호 일부개정에서는 제

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4항을 수정하였

는데,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을 추가하고,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3항, 4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용어를 ‘방송사업자’로 변경한다. 그리고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항에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운영 업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 2008년 제정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0년까지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다

문화가족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간

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 그리고 함께 살아

가고 있는 내국인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다문화에 

관련된 정의, 지원센터,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개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차를 

시작으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의해 2차(2013~2017년), 3차(2018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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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1년 4월 4일 법률 제10534호 일부

개정 및 2011년 10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가 신설되면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고 있다.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②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

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③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총 5가지 사항이다. 이 외에도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신설, 제3조의4(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다문

화가족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개정이 이루

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비교적 짧은 기간

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의 법

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안

정적으로 수행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어 부처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처가 미흡했다. 또한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만큼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내용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하

여 일차원적인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4-5). 이

러한 향후 과제를 안고 수립된 것이 제1차 기본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0~2012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시



42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혜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취약

계층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2차 기본계

획(2013~2017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사회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을 기르고 한국문화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문화도 함께 배우도록 하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

회분위기에 그 방향성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은 1, 2차 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

의 초기 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와 달리 10년 이상 장기 정착 중인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과

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주민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

용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토대로 일반국민들과 다문화가

족의 접촉경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다문화 수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한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

고 확산시키도록 하였다.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3차 진행 중에 있으며, 수

립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

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 2, 3차 기

본계획의 내용과 변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당시 당면한 문제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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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

였다. 다음은 각 시기별 기본계획의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을 그 목

표로 하고 있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의 취업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김영숙 외, 2012:86). 이러한 

추진 내용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결혼

이민자들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1년 약 26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약 9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

민자는 2009년 5월 기준으로 인구의 0.3%(약 167,000명)를 차지하

였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같은 시기 약 103,000명을 달성하였다(여성가족부, 2010:1-3). 이

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사회 문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

제적 취약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 학습 능력 문제 

등으로 발생하였다.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비해 대비가 미

흡했던 한국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차를 수립하게 되었다(김준식 외 2012: 

136). 추진 과제는 크게 5개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

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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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

회’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시점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

녀들이 성장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에 연속

성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3).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는 6개이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

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

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이다. 제2차 기본계획

에서는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1.3.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

기 시작하였다. 2010년까지 10~11%를 유지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16년에 들어 7.3%까지 떨어지면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

세도 점차 둔화되었다. 반면 혼인귀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였다. 또한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향후 5년 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5-8).

제3차 기본계획은 크게 5개의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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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

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등이다. 

3.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변화 과정

여성가족부의 제1차, 2차,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시기를 태동기, 발달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

립하였다. 

제1차는 다문화사회의 ‘태동기’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

면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

응, 자녀 출생, 자녀의 초기 발달, 가족생활 갈등 등에 대한 문제

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형성

되는 시기였다. 제2차는 ‘발달기’로, 국제결혼의 비율이 안정화 

되고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였으나 가족 해

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과 

갈등이 우려되는 시기이다(여성가족부 2012: 25). 제3차는 ‘정착

기’로, 국제결혼은 감소 추세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및 장기정

착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사회진출의 욕구가 

증대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강화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학령기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가족의 유형 또한 한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11). 

이러한 시기에 따른 각 기본계획의 변화 과정을 정책 추진체계,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수용성의 측

면에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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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비교>

1차 2차 3차

비전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①다문화가족의 삶

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②다문화가족 자녀

에 대한 지원 강

화 및 글로벌인

재 육성 지원

①사회발전 동력으

로서의 다문화가

족 역량 강화

②다양성이 존중되

는 다문화사회 

구현

①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

화사회 구현

②다문화가족의 사

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다문화가족 자녀

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

책 

과

제

정책 

추진 

체계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추진체계 정비
정책추진체계 정비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국제

결혼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과제에 포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과제에 포함)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안정적인 가족 

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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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각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비전 

부분에서는 1차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비전을 설

정했다면, 2차에서는 증가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사

회 전체의 인식 확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도 3

차에 이르러서는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사회 전체의 목표로 확대되

었음을 볼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석

4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정책 추

진 체계,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 수용성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 별로 1, 2, 3차의 정책 상세 내용을 비교하여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정책 추진 체계

정책 추진 체계 항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추진 

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제2차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

진 체계 정비를 통해 제3차에서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의 상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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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 추진 체계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 조정 기능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2차
정책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3차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제1차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첫 단계인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정

책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그와 관련한 총괄 조정 기능을 강

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며,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8-10). 이 시기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성

과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

정, 협의회 구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은 주요 상대국과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46-47). 제1차에서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한 것을 이어받

아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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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여성

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은 다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부처 간, 주요 상대국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 합동운영을 추

진하고, 정책 방향 연계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

였으며,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지역별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꼐 운영을 추

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였다(여성

가족부 2018: 15-16).

정책 추진 체계 과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추진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2차 모두 추진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정책 중복의 문제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

재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

루어진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경우 교육, 

복지, 출입국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의 혼선과 중복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ㆍ다문화 관련 업무

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4.2. 국제결혼 

국제결혼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 정비는 주로 국제결혼이 급증

하던 시기인 제1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3차 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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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과제에 직접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관련한 내용은 드러

나지 않았으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서 국제결혼

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3 국제결혼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강화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사전정보제공확대

- 자립가능 이민자 유입 위한 입국 전 검증

시스템강화

2차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피해자 보호

3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국제결혼 중개

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자립 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해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

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11-13). 이러한 계획 하에 국제결혼 

관련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의 결혼에 대한 건전

화를 위하여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과의 협

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사전 교육,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등을 도

입하였고, 주요 국가 간 협력체를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

보를 위하여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6-38). 



권오경·김남희·김혜빈 51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

록 ‘이용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지원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제결혼 피해 예

방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으

며, 각종 불법 결혼중개에 대한 실태감시 및 예방을 위하여 국제결

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4).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결혼상대국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불법중개행위를 공수조사하고 불

법소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제결혼 피해가 감소하고 있

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 따

르면 국제결혼이 실질적으로 업체가 아닌 개인업자나 불법업체와 

같은 연결망을 통한 입국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 경우 등록업체 대상 조사가 이루어지

므로 미등록된 중개업체들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미등록 중개업체의 피해 사례 역시 파악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결혼의 피해 예방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

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등록업체에서는 연결이 실패할 시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미등록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연결이 실

패하더라도 환불을 미루어 정신적·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다(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2018: 37).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중개업체 이용자에게 

미등록업체를 이용할 시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

려서 등록 중개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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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제1차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이러한 정착을 통해 제2차에

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한국사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가족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3차에서는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의 기회

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였다.

<표 4 결혼이민자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지원 강화(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취

업지원 등)

- 안정적 사회통합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이혼 및 폭력 피해)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2차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일자리 및 사회 참여 확대

-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역량 개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피해자 보호

3차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안정된 가족 생활 지원

- 서비스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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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이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 지원과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이혼 및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배

우자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

여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14-19). 그 결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 서비

스를 확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여성

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라는 

정책 과제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지

원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 아래,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맞춤 지원

하고, 다누리 콜센터 운영,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

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6-40).

제3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에서, 결

혼이민자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

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였

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

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조모임등을 지원하여 사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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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

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강화

를 위하여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사례관리사업

을 내실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개선, 생활안전 

대응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

을 위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다누리포털,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지원하여 정보 습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3-19).

제2차, 3차 기본계획에서 그 과제명을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

반 구축’,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결국 

그 내용은 대부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에

게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내 갈등 발생의 

주체를 ‘결혼이민자’로 여긴다는 우려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내

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그 문제에

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문화차이도 있지만, 세대차이, 

자녀교육에서 오는 갈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4.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제1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특히 유아의 성장환경

을 조성하고, 제2차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공교육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학교생활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제3

차에서는 성장한 그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온 만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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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과 새롭게 등장한 문제인 중도입국 자녀

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3차에 들어서, 결혼이민

자에 대한 지원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

에도 포함해 그들의 인권, 피해 예방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5 다문화가족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언어 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 위한 인프라 확충

2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 및 기초학력 향상,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접근성 제고

3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하였

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부적응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20-23). 이에 대한 성

과로 자녀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언어 발달 및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여 언어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벌선도학교

를 지정하고, 중도입국 자녀 대상 특별학급 설치, 대학생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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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정과 발달 지원

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

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과 기초학력 향

상, 진학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공교

육 진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학절차를 안내하고,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3-35). 이러한 계획에 대한 결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

국어교육, 상담, 가족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도 적응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장려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공교육 진입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이중언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

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의

식 고취 및 진로직업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9-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지원의 핵심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대부분 예산이나 사업에 관한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이 어렵다(이광원 2020: 8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나, 지역단위의 정책 개선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지역별, 상황별 특수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재량을 확대시

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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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1차 시기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

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지

원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에서는 다문화가족

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3차에서는 상호존중을 중심으

로 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다문화수용성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 위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 대한 교육 확대

- 다문화이해 증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2차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상대방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인종 문화 차별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학교의 다문화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3차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 다문화수용성 제고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제1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이다.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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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하고, 다문화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24-26).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다문화시설, 공무원, 교원, 경찰, 군

인 등 대상별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과 일

반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련 매

체 광고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으로

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내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결

혼이민자 입국 국가의 문화, 제도에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하여 방송에서도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이다. 국민의 다문화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

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

화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인 법

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방송 등에서 타 문

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

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대상별, 학교, 장병 대상 문

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1-45).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기

존과 유사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2012년 51.17에서 2015년 53.95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

고이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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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

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지역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다. 또한 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유아교육, 공교육기관, 교원, 일반국민 대상 

등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활발히 제공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2-24). 

제1, 2, 3차 기본계획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문

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12년부터 진행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2년에는 51.17점에서 2015년 53.9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에는 52.81로 오히려 하락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62). 

이처럼 지속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

화수용성 개선이 미진하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실효성

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향상된다는 분석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5)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이주민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늘릴 수 있는 ‘무지개 다리사업’과 같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그 시기와 다문화가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지원 및 과제가 변화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특성에 따라 여전히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지

원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변

화로는, 3차에 들어서는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따라 다문

화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상

호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등장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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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구

성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법무

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

로 시행되어 있어 정책의 혼선이 있음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혜승(2010)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

는 리더십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였

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어교육의 경우 사업조정이 미진하여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중복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교육,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한국어 교육 등 여

러 부처에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1차, 2차 

모두 추진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지원정책 중복의 문제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 등

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진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결혼 피해와 같이 사후관리적인 정책 내용 보완이 필

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1차 때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다. 그러나 법의 안전망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미등

록 중개업체 단속 강화를 통한 국제결혼피해가 감소하고 있음을 3

차 기본계획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

사」에 따르면 개인업자와 불법업체를 통한 입국이 많아지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이에 미등록 중개업체 단속 강화, 미등록 중개업체

를 이용 시 당할 수 있는 피해 알림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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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방안 등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국제결혼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정책국 품질

관리과 2018: 38).

셋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제1~3차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가

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결혼이

민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결혼이민자 배우자 즉, 한국인에 대한 교육은 국제

결혼 시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제’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족 해체 발생의 원인을 ‘결혼이민

자’로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세대차이, 자

녀교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화 갈등을 부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재

량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차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

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 사업 재량권이 없으며 위임된 업무

를 수행하기에 지역과 상황에 맞춘 지역특성화 사업을 제공하기 어

려운 것일 실정이다(이광원 2020: 88). 지역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

램이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며, 

그 효과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수용성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하여,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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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다문화수용

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

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개

선은 미진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8: 4). 특히,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

용성 조사」 결과, 작년보다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무엇인

지 상세히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다문화정책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보다 더욱 세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

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 머물러 협소한 대

상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로 그 시선을 확장시

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대 외 2014: 35).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

나고 있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은 다문

화가족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2016).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권오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아시아 구비문학 활용방안, 



권오경·김남희·김혜빈 63

<국학연구총론> 21, 택민국학연구원. 9쪽~40쪽. 

김영숙 외(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

구원. 69쪽~103쪽.

김준식 외(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

찰, <한국정책연구> 12(4), 경인행정학회. 127쪽~150쪽.

김혜순(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조

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 국회입법조사처.31쪽~55쪽.

박종대 외(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

화정책논총> 2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쪽~63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2021), 2021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신은주(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경인행정학회. 325쪽~342쪽.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이광원(2020).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이

민정책학회보> 3(1), 한국이민정책학회. 67쪽~90쪽.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

책분석평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5쪽~216쪽.

조현상(2013). 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27쪽~152쪽.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2018).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수시통계

품질진단 최종결과보고서.

홍규호(2017).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64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인터넷 자료>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s://www.edu4mc.or.kr/notice/note/view.

html(검색일자: 2022.01.06. 13:32)

필자 소개

성    명 : 권오경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한국어문화학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61 센텀삼환아파트 104-1408 

[우편번호] 48062

전자우편 : kok7352@hanmail.net

성    명 : 김남희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 kinegt5@gmail.com

성    명 : 김혜빈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 hyebin5180@gmail.com

투고일: 2022. 2. 20 / 심사일: 2022. 3. 20 / 심사완료일: 2022. 3. 25



기준성·김민수 65

DOI http://dx.doi.org/10.22957/mses.10..202203.65

4차 산업 시대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사의 자세와 지원 방안 연구*

기준성·김민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목  차》

1. 들어가기 

2.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과 외국어교육 현황

3.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자세와 제도적 지원 방안

  3.1. 4차 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

  3.2.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역할

  3.3.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3.4. 신기술 소외의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4. 제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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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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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Era and its 
major technologies used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Chapter 3 discusses the ideal qualit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the role they should play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Moreover, support measures to prevent alienation from new 
technologies and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teachers are 
suggested. The overall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One of the foremost qualities that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should acquire is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 which enables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new technologies. Another important 
quality of teachers is “to constantly research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class.” Given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Korean language teachers must also constantly 
learn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Next, teachers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should try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and accommodate them in classrooms. 
Simultaneously, it is important to overcome the negativ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education. 
Institutionally, the curriculum for training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is because even if there are VR and AR 
devices in the classroom, it is useless if teachers cannot use 
them proficiently. Finally,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s should pay attention to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 them so 
that they do not experience technological alien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Inter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Center at Sangmyung University)

[Key words] the Fourth Industrial Era, Korean language teach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chnology 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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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4차 산업 시대와 맞물린 코로나 팬더믹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비대면 시대가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온라인 

시대가 전개되어 4차 산업 시대 기술의 활용 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1)

‘4차 산업 시대’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의장인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처

음 사용하였다.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 시대’를 ‘디지털‧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시대’라고 정의하

고, 4차 산업 시대의 특징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4차 산업 시대의 특징>

-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술의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

- 기술의 진보가 인간이 상호 관계 맺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

- 기술의 진보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

- 기술의 진보가 경제와 정치가 기능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

-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재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 

- (클라우스 슈바프, 2016, 박현민‧이창희‧이상기, 2020: 112에서 재인용)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시한 ‘4차 산업 시대’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4차 산업 시대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인간과 인간, 인

간과 생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이며, 기술

과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

1) 2020년 기준 학생의 온라인교육 이용률은 98.9%로 전년 대비 37.1% 포

인트 높아져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의 

활용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정책주간지 공감 블

로그 2021.10.18.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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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융합이 인간의 일과 관계를 비롯해 사회 제 분야에 변화를 가

져오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에는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AR),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음성 합

성(Speech Synthesis),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빅 데이

터(Big Data) 등이 있는데 이 중 외국어 교육 분야(특히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몇몇이 있다.  

아직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4차 산업 시대 기술이 잘 사용되

고 있지 않지만, 관련 논의(김성조 2021; 박충식 2021; 천시우시우 

2021 등)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4

차 산업 시대 기술을 활용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교육 분야에

서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 주요 기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한국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과 외국어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

대의 주요 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에는 음성 

인식, 증강 현실, 인공 지능, 가상 현실, 기계 번역, 빅 데이터 등

이 있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을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거나 

도입한 사례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성 인식 기술이 있는데 교사는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학습자의 발음을 진단‧평가하여 발음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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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다(이미향·안미애 2021).2)

둘째, 증강 현실 기술이 있는데 학습자는 증강 현실 기술을 사

용해 지시하는 대상을 3D 형태로 보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 

교실 환경에서도 목표 문화를 실감 나게 경험할 수도 있다(천시우

시우·최은경 2020).    

셋째, 가상 현실 기술이 있는데 학습자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해 섀도잉(shadowing)이나 회화 연습을 할 수 있고(김성조 2021; 

이상민 2020), 기존 교재와 연계해 말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소

통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합쳐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실감형 콘텐츠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이다. 높은 현실감과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

츠는 우주여행과 같은 체험이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게 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몰입감을 높여준다(유정민 외 2021).3)

교육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VR, AR, 

등)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유정민 외 2021). 대표

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교육 정보 통합지원 서비

스인 에듀넷 티-클리어를 통해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4) 국가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

이 평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상 현실과 증

강 현실이 교육적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보았다. 

넷째, 인공 지능(AI) 기술이 있는데 인공 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스피커, 스마트폰)를 사용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챗

2) 이미향·안미애(2021)에서는 <한국어 발음 학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 오류 말뭉치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다.

3) 유정민 외(2021)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

합현실, 홀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이곳에서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별 실감형 콘텐츠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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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Chatter robot)을 활용하여 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다.5)

이와 관련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21년 3월 AI 한국어 대화 

연습 서비스‘세종학당 AI 선생님(Korean AI Tutor)’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대화 말하기,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로 한국

어 연습을 할 수 있으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초급 수준의 한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림 1 세종학당 AI 선생님 애플리케이션 화면>

이 앱은 음성 인식 기술도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는 자

신의 발음을 점검하고 반복 연습할 수 있다.6)

다섯째, 기계 번역 기술을 활용해 쓰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데 과정 중심 쓰기의 각 단계(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쓴 후 단

계)에서 기계 번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쓰기 교육에서 기

계 번역을 사용하면, 학습자의 단어·문법 오류를 줄이고, 학습자

5) 챗봇을 활용하여 발음, 말하기 연습도 수행할 수 있다(엄정윤 2021). 

6)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s://www.iksi.or.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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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 부담도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이상민 2020; 이소현, 

2021; Lee 2020).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 기술이 있는데 말뭉치(Corpus)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방대한 구어‧문어 자

료를 취재할 수 있으며, 특수 목적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 문

법, 담화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 시대 기술이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며 실제로 공교육 현장과 세종학당에서 새로

운 기술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의 노력도 중

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이 얼마나 신기술을 

체감하고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4차 산업 기술 도입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이상민

(2020)에서는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사용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30%가 넘는 교사들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게임, 기계 번역 등을 일상에서 

접했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 특히 기계 번역은 설문 대상자의 

70.6%, 음성 인식은 53.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접

해보거나 사용해 본 4차 산업 기술 중 상위 5개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7)

7) 이상민(2020)에서는 102명의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기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문에 기술한 것 외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도 응답자의 

5분의 1가량이 접해보았다고 답했다. 반면 수업 시간에 AI를 활용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3.9%, 사물 인터넷은 단 1%에 불과하였다. 설문 대

상자는 다소 적지만, 일상에서의 기술 진보에 비해 교육 현장은 보수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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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원의 4차 산업 기술 사용>8) 

항목

(단위 %, 복수 

응답 가능)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가상 

현실

디지털 

게임

증강

현실

일상생활에서

접해보거나

사용해 본 기술

70.6 53.9 39.2 38.2 34.5

수업 중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기술

44.1 13.7 0 11.8 8.8

가상현실 기술의 경우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접해보았으나 

수업 중 실제로 사용한 응답자는 없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 보았

다는 응답자도 8.8%에 그쳤다. 이는 교실 밖의 기술 발전 속도를 

교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 이에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와 교육적 맥락에서의 활용도 간의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

다.

한국어 교육 분야는 아직 4차 산업 기술 도입이 더욱더 더딘 편

이다. 세종학당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학습자 개인이 흥미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

이다. 이에 반해 교육부 산하 기관이 에듀넷 티-클리어를 통해 실

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국가 수준의 주무부서

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 또한 

한국어 교육의 주무부서로서 전국의 한국어 학습(교육) 기관이 더 

쉽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8) 이상민(2020: 38)에 있는 표를 수정하여 인용함.

9)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사들의 활용이 다소 저

조한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사회·과학 교과에서의 활용을 위해 개발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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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 천시우시우·최은경 2020)에서는 VR 활용 한국어 교육 수업

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기존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와 에듀넷 티-클리어의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공교육(교육부)에서 마련한 실감형 콘텐츠가 한국어 교육에서

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 교육에 최

적화된 VR, AR 콘텐츠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다.10)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영역은 무궁무

진하고, 한국은 모바일과 5G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누구나 기술

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 향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

서도 4차 산업 시대 기술의 사용 역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원활하게 쓰이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실에서 기술을 직접 활용할 한국어 

교사도 4차 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앞서 <표 

2>에서 확인하였듯이 신기술의 교육적 가능성에 비해 저조한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연구와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4

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3장에서는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

하여 고찰할 것이다. 또한 교원 개인의 역량 함양을 뒷받침할 제도

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0) 천시우시우·최은경(2020)에서는 D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와 에듀넷 

티-클리어의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에듀

넷 티-클리어의 일부 콘텐츠가 한국어 교육 교재의 특정 단원에서 제

한적으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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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자세와 제도적 지원 

방안

3.1. 4차 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가 지녀

야 할 자질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해 제시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국내 초·중·고 영어 교육 관련 논문에

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에 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4차 산업 시대에 한국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로 가장 먼저 손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기술을 사용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융합적 기술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을 갖추는 것이다. 

Koehler&Mishra(2009)에서 제시한 융합적 기술 지식은 내용 지

식(Content Knowledge), 교수 지식(Pedagogical Knowledge), 기술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을 융합한 지식을 지칭한다.11) 

<표 3 융합적 기술 지식: TPACK(Koehler&Mishra 2009)12)

내용 지식(CK) 교수 지식(PK) 기술 지식(TK)

↓  ↓  ↓

융합적 기술 지식(TPACK)

이 세 지식이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순 방향 융합과 

역 방향 융합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교사가 가

11) 김형순·김혜영(2017: 183)에서 재인용. 

12) 김형순·김혜영(2017: 1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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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 내용에 따라 가르칠 방법과 기술을 선택하는 순방향 융합이 

중요했다면, 기술의 진보가 현격해진 4차 산업 시대에는 가르칠 기

술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재조직하고 재선정하는 역방향 융

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 시대에 한국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로는 ‘수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술

의 진보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는 대학에서 배

운 지식을 은퇴할 때까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이에 한국어 교사도 기술의 진보에 보폭을 맞춰 끊임없이 배움

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박남기(2019: 5)에서는 4차 산업 시대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은 ‘영원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4차 산업 

시대 교사는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뇌와 뇌 기반 학

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박남기(2019)와 김형순·김혜

영(2017)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자기에 맞고 지능

정보사회에 맞는 교수법을 찾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자기 계발 노력뿐 아니라, 국립국어원 등에서 진행

하는 한국어 교원 대상 ‘배움이음터’에서도 4차 산업 기술의 활

용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사의 자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

다.13) 

3.2.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역할

다음으로,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살

13)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회를 ‘배움이음터’

라고 한다. 2021년 8월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멀티미디어 교육 방

법을 주제로 하여 ‘배움이음터’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는 재교육이나 연수는 아

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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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민·이창희·이상기(2020)에서 

시행한 영어 교사 대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박현민·이창

희·이상기(2020: 124)에서는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

는데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양질의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므로 교실이 시

공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교실이 확대

된다는 것은 곧 목표 외국어를 어디에서나 듣고 말하고 활용하기 

쉬워진다는 말이다. 이를 한국어에 대입하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KFL)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뜻한

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14)

<표 4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복응답 허용)

긍정적 측면 응답 비율 (%)

1) 양질의 다양한 수업자료

   활용 가능
70.5 (1순위)

5) 교실의 시공간적 확대 57.1 (2순위)

2) 수준별 맞춤형 학습 증대 43.6 (3순위)

4) 유의미한 상호작용 기회 확대 43.6 (3순위)

3) 진정성 있는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 증가
41.0 (5순위) 

14) <표4>는 박현민·이창희·이상기(2020: 124)를 수정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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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도

출해볼 수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 시대 신기술을 적극적으

로 수용해 4차 산업혁명이 한국어 교실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

향을 극대화하는 것이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사는 인터넷 공간 등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수

업 자료를 활용하여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

째,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을 사용하여 수

업 시간 외에, 교실 밖에서도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줘

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사는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을 사용

하여 학습자의 실제성 있는 한국어 상호작용 기회와 한국어 학습 

기회를 증대해줘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사는 인공지능 기술

로 학습자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 목표, 학습 경로, 학습 콘텐츠를 

선정하고 제공해 학습자가 수준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도

와줘야 할 것이다(EDUCAUSE 2019).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

은 아니다. 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 대상자의 11.5%

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자료 선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영향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업자료 활용의 부작용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변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기술 습득, 활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었다.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설문 결과

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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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15)

4차 산업혁명이 외국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복응답 허용)

부정적 측면 응답 비율 (%)

5) 지나친 기계 의존 문제 50.6 (1순위)

7) 외국어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46.2 (2순위)

8) 기기 소유와 활용 기술 여부에

   따른 불평등과 소외 문제
46.2 (2순위)

6) 인공지능 기기 사용으로 인한

   외국어 학습 동기 저하
43.6 (4순위)

2) 새로운 기술 습득과 활용에 

   대한 부담
41.7 (5순위)

위와 같은 설문 결과에 주목하여 보았을 때, 기술 발전의 긍정

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은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표 5>의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지나친 기계·기기 사용으로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습 동기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수

업을 잘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16) 둘째,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교

15) 박현민·이창희·이상기(2020: 124)를 수정하여 인용

16) Kanda&Ishgro(2005: 58)에서는 챗봇이 탑재된 로봇과 초등학생과의 상

호작용 빈도를 관찰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초등학생의 챗봇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동광(2021: 25)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novel effect(처음 신기해서 관

심을 보이는 효과)’ 때문이라고 하고, 학생의 인지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 디자인 속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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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질에서 거론한 것처럼 융합적 기술 지식을 확보하고 배움을 

계속해 4차 산업 시대가 한국어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변화에 적

응해가야 할 것이다.17)

3.3.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실 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기와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실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4차 산업 기술에 능숙한 인재로 준비되는 것이다. 현재 한

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상 교과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목은 거의 없다.

<표 6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과목 예시18)>

영역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등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등

4. 한국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등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활용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신동광(2021: 25)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초반에 AI 등의 기술에 대해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이다가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결국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 디자인 없이는 신기술도 눈요깃거리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나날이 증대될 것이다. 

1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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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

요한 이수 영역은 위와 같다. 교과목이나 교육과정 속에 직접적으

로 4차 산업혁명을 단시간 내에 이식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5영

역(한국어 교육 실습)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의 참관과 실습 과정에 

새로운 기술, 기기 활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는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

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전술하였듯

이 교실에 VR, AR 기기가 있어도 교사가 능숙하게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19)  

3.4. 신기술 소외의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2018 다문화가족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

은 한국 생활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한국어 때문에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69). 4차 산업혁명 이전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인터넷과 미디

어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상황은 언

어 능력 때문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될 수 있다. 게다

가 결혼이민자는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다가 귀국하는 이주노

동자나 유학생들과 다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거나 국적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게다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은 상대적으로 미디어나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향유함에 있어서 학

교의 도움을 받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

이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반

해 이들을 위한 도움은 부족한 편이다.20)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은 

19)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함. 이때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의견도 수렴하였다.

20) 기준성·김민수·최민지(2021)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프로그램인 빅카

인즈를 이용하여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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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이 기술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21)

<표 7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 1항>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민자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 여건

을 개선할 수 있다.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야 한다.22) VR 기기나 QR 코드 등이 사용되는 교수학습자료 등을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이 4차 산업 기술을 접하고 활용

하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족센터나 한국어 교실은 한

국 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사전 한

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이민자의 경우 이곳에서 배우는 한국어가 

첫 한국어 학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그 의미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기기 활용을 

위해 각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증하였다.

21) 3.2.의 교사의 역할에서 다루었던 개개인 맞춤형 학습 역시 누구나 새

로운 기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

은 더욱 중요하다.

22) 2021년 10월부터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식 명칭이 ‘가족센

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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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지금까지 4차 산업 시대의 정의와 특징,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과 외국어교육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

할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소외

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클라우스 슈바프가 4차 산업 혁명을 천명한 지 불과 5년 남짓밖

에 되지 않았지만, 사회 제 영역에서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 19 팬더믹과 함께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어 교사도 융합적 기술 지식을 갖추

고, 배움을 지속해 4차 산업 시대가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

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기기나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하

며,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기술이 진보해도 기계가 해낼 수

는 없을 것이다(신동광 2021; 이완기 2015). 그리고 학생의 사회 

역량을 개발해주는 것 역시 기계가 대신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이

석영 2018). 이에 4차 산업 시대 한국어 교사는 불변하는 교사상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기술에는 보폭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정부 부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

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

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시대가 전개되면서 교사가 

대면으로 도와주어야 할 수업 준비나 피드백 등이 가정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술 활용에 취약한 계층은 교육적 성취에

서 뒤떨어질 수 있다. 정부 부처와 개개인의 한국어 교원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교육 공급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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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 as an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burnou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care worker by social capital based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of the elderly care facilit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care workers in 14 elderly care facilities in 
Daegu and Gyeongsang province, and 312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culture amo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burnout, and it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at reduces burnout through the media of social capital. In the 
hierarchical cultures, it showed a direct effect of increasing 
burnout and an indirect effect of increasing burnout by 
weakening social capital. In the group culture, it showed a 
direct effect of reducing burnout, and indirect effect of reducing 
burnout through social capital. In the rational culture, it showed 
a direct effect on increasing burnout, but it did not affect 
burnout through social capital. Finally, social capital had a 
direct effect on reducing burnout. (Daegu Catholic University)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Social Capital, Burnout, Elderly Care 
Facilities, Care Workers 

1. 서론

다문화사회에 따른 국내의 노인돌봄 현장의 여건상 중국동포돌

봄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우춘순 2019)는 연

구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여성 요양보호사

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의 근무환경에서 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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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문제와 중국동포와 외국인여성의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동포와 외국

인여성 등의 요양보호사 관련은 기존의 한국인 요양보호사의 현황

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는 건강

문제로 스스로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장기요양등급1)을 받은 노

인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전문가이다. 요

양보호사의 직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서

비스 대상인 노인을 비롯하여 부양자 가족과 타 전문직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무특성은 요양보호사의 소진2)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지 2021). 요양보호사의 소진

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근로 의욕의 감

소와 이직률을 높이는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노인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춘 2020). 기존 연구에 의

하면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

정을 갖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백종진 2017; 이성배 2018).

요양보호사들의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 평균수입, 서비스 대상 수 등

과 같은 사회인구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김경휘 2017). 요

양보호사의 소진에 관한 조직요인으로 업무과다, 역할모호, 역할갈

등, 상사의 지지, 슈퍼비전(남현주, 이현지 2016) 등이 주로 다루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

사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구한다. 장기요양인 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다.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의사소견

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

정 점수를 조정, 결정한다.

2) 소진(消盡) : 힘, 에너지, 시간, 물질 따위가 모두 쓰여 사라짐(고려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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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에 주

목하고자 한다. 조직문화는 조직내부의 통합과 문제해결, 구성원들

의 행동 기준이 되는 규율과 규칙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업무 활

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적합하게 관

리되면 요양보호사들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예측되기 때문

이다(박길태, 김세영 2014). 최근 연구에서는 조직문화가 구성원들

의 소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김년희, 조성숙 

2018). 이러한 조직문화에 관한 관심은 Quinn과 Kimberly(1984)에 

의해 제시된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유형론이 대

표적이다. 이 모형은 4가지 문화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각 유형과 조직효과성 사이의 관계분석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심선경 2018).

조직문화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는 또 다른 변인은 사회적 자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 유형별로 달라지는 사회적 자

본의 영향들을 다루거나(고관우 남진열, 2014), 사회적 자본이 소

진에 영향을 미친다는(강정미, 김원순, 조헌하 2017)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조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소진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노효련, 강종수 2014). 또한 조직문화는 사회적 자

본에 영향을 미치고(고관우, 남진열 2014) 사회적 자본은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의 소진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영미, 김성자, 김기숙 2013).

최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3) 모델이 제시되면서 지역

3)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박승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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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거점으로 한 돌봄서비스 체계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

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직무의 

능률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

측된다(이현지 2021). 그러나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특히 노인요양시설 조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

로 위 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기반과 토양이 되는 조직문화와  요양보호사의 소진

과의 영향관계와, 사회적 자본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가 250만 명

에 달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황미혜 2021). 

이에 재외동포(F-4, H-2 비자) 요양보호사 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우춘순 2019) 향후 재외동포 요양보호사의 인식하는 조직문

화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조

사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재외동포 요양보

호사에 대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요양시설4)의 조직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집단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 유형과 요양보호사의 소진과의 관

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4)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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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소진 요인

2.1.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 유형과 요양보호사의 소진

조직문화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조직문화는 조직 비전과 미션의 기반이 되며, 조직의 생존과 혁신

의 기초 토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조상미 외 2021) 또한 

구성원의 조직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과지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직무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조상미 외 2020). 

또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나타나는 가치나 규범, 신념체

계이며,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기

본요소로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비공식적 실체로 설명하

고 있다(최성재, 남기민 2016). 조직문화의 유형별 분류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거나 여러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해, 그리고 조직문화의 특성과 다른 조직의 변수 및 조직성과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김영조 2000). 조직문화 유형

을 공식화와 집권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Harrison(1972)은 관료조직

문화, 권력조직문화, 행렬조직문화, 핵화조직문화 네 가지로 구분

하였다(조상미 2020). 또한 신축성-안정성과 내부-외부지향 두 가

지 차원을 축으로 하여 조직문화 유형을 분류한 경쟁가치모형

(Competing values model, CVM)은 Quinn과 Rohrbaugh(1981)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 이후 Quinn과 Kimberly(1984)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개발되고, Cameron과 Quinn(1999)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조상미 외 2020). 신축성-안정성과 내부-외부지향 차원을 기준으

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집단문화(Group cultual),개발

문화(developmental cultue), 위계문화(hierachical culture), 합

리문화(rational culture)로 분류된다(조상미 2020). 먼저 집단문

화는 신축성과 내부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으로 신뢰, 단결 및 

팀워크, 인적자원 개발 등의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적인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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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한다. 개발문화는 신축성과 외부지향을 특징으로 하여 외부환

경에 대한 적응, 혁신, 성장, 창의성, 모험,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원획득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조상미 2020). 위계문화는 안정성

과 내부 지향을 특징으로 하여 안정적인 기반에서 내부 통합 및 조

정, 효율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분명한 위계질서와 명령,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을 중시한다. 그리고 합리문화는 안정성과 외부지향을 

특징으로 하여 생산성, 합리성, 경쟁력 등의 가치를 강조하여 효율

적인 과업수행과 합리적인 목표달성을 중시한다(노미향 2019).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 조직은 다른 조직들과는 다른 조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상미 외 2020).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조직

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은 그 조직의 지

배적인 가치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는다(조상미 외 2020). 또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조직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 및 서비스 대상자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 및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조직의 핵심 

전략이자 필수 과제이므로 조직문화는 매우 중요한 조직의 기반이

고 토양이다(김영미·조상미 2011; 김년희·조성숙 2018).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직문화 유형의 분류 중 경쟁

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CVM)이 가장 대표적이고 통합적

인 모델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조직의 문화 유형을 구분할 때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영미·조상미 2011). 특히 내부-외부 

지향의 차원을 한 축으로 두어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외

부 환경에 민감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조직내부의 특성인 신축성-안정성과 함께 환경과 조직 내

부의 관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상미 외 2020). 

이러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조직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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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틀이자 조직문화를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Quinn 과 

Kimberly(1984)가 주장한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CVM)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소진은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분야 전문

가들이 직무수행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압박의 누적으로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정신적 무기력감으로 인한 의욕 상실 과정으로, 직무수

행의 효율성과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Ravalier 

2019).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노인과의 

의사소통과 관계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

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Maslach et al 

2001). 또한,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직무열의와 직무성취도, 자기개

념 및 건강과 부정적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요양서

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 이직과 사직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주재 2011). 즉,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요양보

호사와 서비스 대상인 노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Maslach(2003)는 소진을 정서적 고갈

과 비인간화, 성취감 저하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이

현지 2021) 구체적으로, 정서적 고갈은 직무의 과다한 요구로 요양

보호사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 관심과 감정 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인간화는 직무수행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노인을 냉소

적,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며, 성취감 저하는 직무수행에서 성

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직무상 성취도 부족을 의미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된다(이현지 

2021).

조직문화와 소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직문화유형(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

스, 즉 업무량 과다와 역할갈등, 역할모호 등은 부정적 업무태도와 

정서적 탈진 상태인 소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수현, 서예린, 유현주 2021; 김년희, 조성숙 2018; 심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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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현경 2018; 박세웅 외 2019; 김상진 2020; 변재우 2020).

2.2.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 소진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한 사회구조 내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집합체를 의미한다(Nahapiet J, Ghoshal S 1998). 

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복합적 자원으로서 사회적으

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

호 호혜성에 바탕을 두고 교환되는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전여옥 2

021). 용어는 Loury(1977)가 처음 사용했고, Bourdieu(1986)가 체

계적으로 연구한 것 알려졌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연결망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라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김일곤·안황권, 2011). 사회적 자본

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Coleman(1998), Burt(2001) 그리고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망했는데,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 또는 사회관계망이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사회 속 개개인의 정

보와 자원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전여옥, 박세진 2020). 그리고 

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Putnam(1993)의 연구는 신뢰와 규범, 네

트워크를 의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사회

문제 해결까지 가능하다고 여긴다(유수동 외 2019). 

사회적 자본은 실제 조직의 목표와 효과적인 행동규범에 대한 

구성원의 역량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전영옥, 박세진 2021).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공유된 행동규범을 부여

하여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상호관계를 통한 정보와 지식공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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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직무수행에서 동료 간 정보공유

와 업무연계가 활발하여 조직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서비스

의 질적 우수성과 양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송승숙·이동숙 

2013).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문화 유형

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집단문화 간, 직무만족과 발

전문화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만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으로 분석되었다(전

여옥 박세진 2021). 또한  조직의 사회적 자본 및 조직문화와 조직

유효성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연구에서 위계문화와 혁신

문화 그리고 조직 내 신뢰는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관 2021). 

한편,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전무하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문화와 소진 간

의 관계(박진아, 오세진 2011; 박길태, 김세영 2014; 심선경 2018; 

김년희, 조성숙 2018; 김현경 2018; 박세웅 외 2019; 김상진 2020; 

변재우 2020), 사회적 자본과 소진의 관계(강정미, 김원순, 조헌하 

2017; 김수진 2019, 김학래, 설정훈, 이기학 2020), 조직문화와 사

회적 자본(박기완 2021: 전영옥, 박세진 2021) 등 주로 두 변수 간

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세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두 변수 간의 관계, 조직문화와 소진,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

본, 사회적 자본과 소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문화와 소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조상미 2020). 그리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차이를 바

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 구축과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긍정

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 인식의 활성화와 이를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의 소진감소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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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박기관 2021).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지만 ‘조직 내 갈

등’과 같은 인간관계 변수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조상

미 2020).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소진의 관

계에서 조직 내 갈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직문

화 유형 중에서 집단문화와 위계문화, 개발문화가 조직 내 갈등을 

매개로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년희, 

조성숙 2018). 박은혜, 강현아(2020)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사

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매

개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문

화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직 내 갈등,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관계 변수를 활

용한 선행연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상미 2020) 이는 베풀

어진 호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보답하는 상호호혜적

인 신뢰와 상호주의 규범을 설명하는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

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직 내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

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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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노인요양시설(5개 시설)과 경상북도 노

인요양시설(4개 시설), 경상남도 노인요양시설(5개 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유의

표집을 사용하여 2019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각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대

면 조사를 통해 총 312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대구지역 5개 시설에서 116부, 경북지역 4개 시

설에서 99부, 경남지역 5개 시설에서 107부로, 총 14곳의 노인요

양시설에서 설문지 31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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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3.3.1. 조직문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유형 측정은 Kimberly와 Quinn(1984)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측정한 선행연구(강흥구 2001)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문화의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개발문화(6

문항), 위계문화(6문항), 집단문화(6문항), 합리문화(6문항)로 측

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직문화의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영역의 조직문화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박정희 2018). 본 

연구에서 개발문화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07이었고, 위

계문화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집단문화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59, 합리문화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94로 나타나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도구는 대체로 괜찮은 수

준의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2. 소진

본 연구에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aslach and Jackson 

and Leiter(1996)가 일반 직무에서 소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한 MBI- GS에 대하여 번역한 설문문항과 이주향(2011)이 요양보호

사들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탈진(12문항), 비인격화(8문항), 성취감 

결여(7문항)등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기준은 Likert

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로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

취감 결여(7문항)는 역문항으로 되어 있어, 역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탈진 Cronbach’s Alpha 값은 .943, 비인격화 

Cronbach’s Alpha 값은 .947, 성취감 결여 Cronbach’s Alpha 값

은 .961로 모든 요인에 대한 신뢰계수가 .90 이상을 보여 소진의 

조사도구는 매우 좋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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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는 Colman(1998)의 것을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를 정헌주(2013)가 조사대상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4문항, 규범 4문항, 

네트워크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양식은 Likert

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 Cronbach’s Alpha 값은 .881, 규범 

Cronbach’s Alpha 값은 .923, 네트워크 Cronbach’s Alpha 값은 

.832로 모든 요인에 대한 신뢰계수가 .80 이상을 보여 사회적 자본

의 조사도구는 좋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4.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 평균

수입, 서비스대상자 수, 주당 근무시간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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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조사도구의 구성표 및 신뢰도

변인 문항 수 신뢰계수

인구통계학적 특성(Ⅳ)

8 -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 평균수입, 서비스대상자 수, 주당 

근무시간

독립변수

조직문화(Ⅰ) 24 -

집단문화(4, 8, 12 16, 20, 24)  6 .759

개발문화(2, 6, 10, 14, 18, 22)  6 .807

위계문화(1, 5, 9, 13, 17, 21)  6 .890

합리문화(3, 7, 11, 15,19, 23)  6 .794

종속변수

소진(Ⅱ) 27 .975

탈진(1-1 ~ 1-12) 12 .943

비인격화(2-1 ~ 2-8)  8 .947

성취감 결여R(3-1 ~ 3-7)  7 .961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Ⅲ) 12 .944

신뢰(1~4)  4 .881

규범(5~8)  4 .923

네트워크(9~12)  4 .832

전체 71

주) R은 역채점 문항임

<표 1 조사도구의 구성표>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프로그램과 

AMOS 2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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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5)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직문화, 소진,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모델과 잠재변

수와 이를 측정한 지표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측정모델로 구성한 구

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ing 분석을 활용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에서 여성이 306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요양

보호사의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에서는 최

소 22세에서 최대 70세의 분포로 평균 연령은 57.4세였으며, 구간

별로는 50대가 과반수인 172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120명(38.5%), 50대 미만 20명(6.4%)의 순이었다.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가 절반 가까운 154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15명

(36.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문대졸 28명(9.0%), 대졸 14명

(4.5%)의 순이었고, 대학원 이상을 꼽은 대상자도 1명(0.3%)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6.3%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무경력에서는 최소 1월에서 최대 199월(16년 7개월)의 분포

로 평균 근무경력은 3년 7개월 정도였으며, 구간별로는 2 ~ 4년 미

5) 타당도(妥當度)란 평가의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그 평가의 도구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평가해 내려는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어 내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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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112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 89명(28.5%), 4 ~ 6

년 미만 58명(18.6%), 6년 이상 53명(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로는 계약직이 142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136

명(43.6%), 시간제 32명(10.3%), 기타(입주) 2명(0.6%)의 순이었

다. 월 평균 수입에 있어서는 150 ~ 200만원 미만을 꼽은 응답자가 

과반수인 244명(78.2%)으로 가장 많았고, 100 ~ 150만원 미만 44명

(14.1%), 200만원 이상 22명(7.1%)의 순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이

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2명(0.6%)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자 수

로는 최소 2.5명에서 최대 49명의 분포로 평균 5.43명으로 나타났

으며, 구간별로는 2.5명이 125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7명 이

하 124명(39.7%), 8명 이상 63명(20.2%)의 순이었다. 주당 근무시

간으로는 최소 24명에서 최대 74명의 분포로 평균 약 43시간이었

고, 구간별로는 40시간 이하가 233명(74.7%)으로 40시간 초과 79명

(2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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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여성 306  98.1 근무형태 정규직 136  43.6

남성   6   1.9 계약직 142  45.5

연령 50대 미만  20   6.4 시간제  32  10.3

50대
172  55.1

기타

(입주)
  2   0.6

60대 이상 120  38.5 월 100미만   2   0.6

Min = 22, Max = 70, Mean =

57.37, SD = 6.17

평균수입 100

~ 150미만

 44  14.1

학력

중졸이하 154  49.4 (만원)

150

~ 200 미

만

244  78.2

고졸 115  36.9 200 이상  22   7.1

전문대졸  28   9.0 서비스 2.5명 125  40.1

대학졸  14   4.5 대상자수 7명 이하 124  39.7

대학원이상   1   0.3 8명 이상  63  20.2

근무
2년 미만  89  28.5

Min = 2.5, Max = 49, Mean = 5.43, 

SD = 4.26

경력 2 ~ 4년

 미만
112  35.9 주당 

40시간

 이하
233  74.7

4 ~ 6년

 미만
 58  18.6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79  25.3

6년 이상  53  17.0
Min = 24, Max = 74, Mean = 42.99, 

SD = 7.09

Min = 1, Max = 199, Mean =

43.15, SD = 33.41

전체 312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 = 312)>

  

4.2. 연구 변수의 정규성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인 4개의 조

직문화유형인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와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인 소진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경

향과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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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분포곡선 중심의 좌우를 설명하는 왜도(skewness)와 상하의 

위치를 설명하는 첨도(kurtosis)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왜도의 절대값의 경우 0.030에서 0.892로 나타났고, 첨도는 0.093

에서 1.348을 나타나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 값이 절대값 2 미만을 

보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정규성이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중앙값에 대

비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문화는 집단문화(M = 3.38)를 가장 강한 문화로 지각하였고, 다

음으로는 위계문화(M = 3.19), 개발문화(M = 2.95), 합리문화(M =

2.94)의 순으로 강한 조직문화를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은 평균은 3.11점으로 중앙값 3점을 다

소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 하위영역별로는 탈진(M = 3.18), 성취감 

결여(M = 3.11), 비인격화(M = 3.01)의 순으로 소진 상태가 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평균은 3.43점으로 중앙값 3

점을 웃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규범(M = 3.63), 신뢰(M = 3.35), 네트워크

(M=3.32)의 순으로 강한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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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 인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외생

변수

(독립)

개발문화 1.17 4.83 2.95 0.71 -0.283 -0.323

개발문화1 1.00 5.00 3.11 0.73 -0.332 -0.268

개발문화2 1.00 5.00 2.74 0.95 -0.273 -0.530

개발문화3 1.00 5.00 3.00 0.84 -0.155 -0.416

위계문화 1.50 5.00 3.19 0.74 -0.267 -0.812

위계문화1 1.00 5.00 3.13 0.92 -0.349 -0.542

위계문화2 1.50 5.00 3.12 0.74 -0.074 -0.720

위계문화3 1.00 5.00 3.31 0.83 -0.131 -0.616

집단문화 1.67 5.00 3.38 0.57 -0.488  0.183

집단문화1 1.50 5.00 3.63 0.68 -0.834  0.445

집단문화2 1.50 5.00 3.27 0.72 -0.217 -0.318

집단문화3 1.00 5.00 3.25 0.69 -0.326  0.122

합리문화 1.67 4.50 2.94 0.64 -0.141 -0.700

합리문화1 1.00 5.00 3.10 0.75 -0.107 -0.433

합리문화2 1.00 5.00 2.73 0.74  0.357 -0.392

합리문화3 1.00 5.00 3.00 0.81  0.053 -0.858

내생

변수

(종속)

소진 1.37 4.74 3.11 0.81 -0.132 -1.215

탈진 1.25 4.75 3.18 0.81 -0.417 -0.625

비인격화 1.50 5.00 3.01 0.95 -0.030 -1.348

성취감결여 1.00 5.00 3.11 0.89 -0.178 -0.756

내생

변수

(매개)

사회적 자본 1.25 5.00 3.43 0.71 -0.813  0.594

신뢰 1.00 5.00 3.35 0.78 -0.458 -0.106

규범 1.50 5.00 3.63 0.80 -0.892  0.400

네트워크 1.25 5.00 3.32 0.74 -0.430  0.093

<표 3 연구 변인의 기술적 통계(n = 312)>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와 같이 소진은 개발문화(r = -.555, p < .001)와 집단문화(r =

-.599, p < .001)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위계문화(r = .663, p <

.001)와 합리문화(r = .648, p < .001)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사회적 자본(r = -.713, p < .001)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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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2 3 4 5 6

개발문화 1 1

위계문화 2 -.373
* *

* 1

집단문화 3 .461
* *

* -.404
* *

* 1

합리문화 4 -.380
* *

* .560
* *

* -.392
* *

* 1

소진 5 -.555
* *

* .663
* *

* -.599
* *

* .648
* *

* 1

사회적 자본 6 .542
* *

* -.555
* *

* .590
* *

* -.480
* *

* -.713
* *

* 1

* p < .05, *** p< .01, **** p< .001

<표 4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

4.3.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문화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

로 적용하였다. 입력 자료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관행렬을 

사용하였고, 모수의 추정에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6)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지수로 카이제곱 통계량( 

statistic), GFI(Goodness of Fit Index ), RMSEA(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을 자유도로 나눈 비율인 

Normed  등을 이용하였고, 증분 적합도 지수는 NFI(Normed fit 

6) 최대우도법(最大尤度法)은 어떤 확률변수에서 표집한 값들을 토대로 그 

확률변수의 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떤 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하

는 값들이 나올 가능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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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FI(Comparative fit index ), TLI(Tucker - Lewis index) 

등의 적합도지수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

화, 사회적 자본, 소진 등 6개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구

성되어 있으며,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서는 개발1, 개발2, 

개발3, 위계1, 위계2, 위계3, 집단1, 집단2, 집단3, 합리1, 합리2, 

합리3, 신뢰, 규범, 네트워크,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결여 등 18

개의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문화, 위

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에 대한 관측변수의 수는 6개의 문항을 

유사한 항목으로 묶어 3개로 관측변수로 설정하였다.

4.3.1.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

문화인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등 4개의 잠재변

수에 대한 각각 3개의 변수, 사회적 자본의 요인인 신뢰, 규범, 네

트워크 등 3개의 변수, 소진의 요인인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결

여 등 3개의 변수 등 총 18개의 관측변수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df = 120, n = 312)

= 313.735, p = .000,  / df = 2.614, GFI = .900, CFI = .948, 

NFI=.919, TLI = .933, RMSEA = .072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적합

도 지수가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한 지

표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측정모델의 각 변수의 요인부하량은 .667

에서 .955의 범위로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신뢰도(ICR :

internal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여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을 알아본 결과, 개발문화(ICR = .862, AVE = .677), 위계문화(ICR =



노미향·김안나 109

.909, AVE = .769), 집단문화(ICR = .862, AVE = .679), 합리문화(ICR

= .864, AVE = .681), 사회적 자본(ICR = .944, AVE = .849), 소진

(ICR = .949, AVE = .860)의 모든 값이 일반적 기준(ICR > .70, AVE >

.50)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잠재변수를 구성하

는 측정변수는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t) p

개발문화 → 개발문화1 1.000 .667 -

→ 개발문화2 1.584 .139 .812 11.425 .000

→ 개발문화3 1.390 .122 .811 11.417 .000

ICR = .862, AVE = .677

위계문화 → 위계문화1 1.000 .851 -

→ 위계문화2 0.773 .046 .827 16.835 .000

→ 위계문화3 0.870 .052 .823 16.735 .000

ICR = .909, AVE = .769

집단문화 → 집단문화1 1.000 .677 -

→ 집단문화2 1.277 .115 .810 11.089 .000

→ 집단문화3 0.949 .101 .632  9.397 .000

ICR = .862, AVE = .679

합리문화 → 합리문화1 1.000 .674 -

→ 합리문화2 1.195 .104 .812 11.432 .000

→ 합리문화3 1.197 .110 .747 10.884 .000

ICR = .864, AVE = .681

사회적 자본 → 신뢰 1.000 .837 -

→ 규범 1.132 .055 .923 20.738 .000

→ 네트워크 0.985 .052 .869 19.102 .000

ICR = .944, AVE = .849

소진 → 탈진 1.000 .848 -

→ 비인격화 1.323 .056 .955 23.833 .000

→ 성취감 결여 1.183 .054 .909 21.925 .000

ICR = .949, AVE = .860

<표 5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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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분석(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조모형7)을 통해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외생변수인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

화, 합리문화의 잠재변수와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잠재변수,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의 잠재변수 등 전체 6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합도 지수는 (df = 120, n = 312) =

313.735, p = .000,  / df = 2.614, GFI = .900, CFI = .948, NFI=.919, 

TLI = .933, RMSEA = .072로 나타나 카이제곱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

수는 적합한 모형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대체로 괜찮은 수준을 보였

다<표 5>.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관련 요인들 간의 영향 경로의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란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서 모형 간 인

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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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성한 잠재변수간의 9개의 경로를 보면, 

먼저 외생변수(독립변수)인 개발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

회적 자본(β = .206, p = .004)에 이르는 경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β =

-.086, p = .146)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위계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

적 자본(β = -.262,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β =

.238,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집단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

적 자본(β = .378,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

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β =

-.214, p = .003)에 이르는 경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외생변수(독립변수)인 합리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

적 자본(β = -.098, p = .209)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β =

.236,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에서 내생변수(종

속변수)인 소진(β = -.256,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9개의 경

로 중 7개의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개발문

화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 및 합리문화에서 사회적 자본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합한 모형

을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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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C.R p

개발문화
→사회적 자본  0.277 .095  .206  2.898 .004

→소진 -0.120 .083 -.086 -1.452 .146

위계문화
→사회적 자본 -0.217 .060 -.262 -3.598 .000

→소진  0.207 .055  .238  3.774 .000

집단문화
→사회적 자본  0.537 .116  .378  4.632 .000

→소진 -0.318 .108 -.214 -2.958 .003

합리문화
→사회적 자본 -0.126 .100 -.098 -1.256 .209

→소진  0.319 .090  .236  3.531 .000

사회적 자본 →소진 -0.268 .070 -.256 -3.828 .000

 SMC
사회적 자본 소진

.607 .723

<표 6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4.3.3. 수정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는 2개의 경로가 존재하여 모

형의 수정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배경과 논리적인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즉, 외생변수(독립변수)인 개발문화에서 내생변수(종속변수)인 

소진에 이르는 경로를 제거하여 외생변수인 개발문화는 소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외생변수(독

립변수)인 합리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이르

는 경로를 제거하여 외생변수인 합리문화는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

지 않고, 소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구

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7> 제시하였으며, 수

정모형의 경로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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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p /df GFI CFI NFI TLI RMSEA

모형 Ⅰ

(구조모형)
313.735 120 .000 2.614 .900 .948 .919 .933 .072

모형 Ⅱ

(수정모형)
317.273 122 .000 2.601 .901 .947 .918 .934 .072

모형비교

(모형Ⅱ

-모형 1)

3.538 2 - -.013 .001 -.001 -.001 .001 -

<표 7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살

펴보면 먼저,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df = 122) = 317.273, p

= .000,  / df = 2.601, GFI = .901, CFI = .947, NFI = .918, TLI =

.934, RMSEA = .072로 나타나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가 

적합도 판단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을 보였으며, 수정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Normed , 

GFI, TLI의 적합도 판단지수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CFI와 ,NFI의 

적합도 판단지수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Ⅰ(연구모형)은 모형Ⅱ(수정모형)와 내포관계(nested 

relation)로 되어 있기 때문에 Bentler와 Bonett(1980)의  차이

검증을 통해서 적합성에 대한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수정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카이제곱의 차이는 3.538(317.273

- 313.735)만큼 증가하고 자유도는 2(122 - 120)만큼 감소하였는데 

유의수준 α = .05의 수준에서 df = 2는  = 5.99보다 작으면 수정모

형이 가설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도 2가 증가한 반면 카이제곱 값은 5.99보다 작

은 3.538만큼 증가하여 수정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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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본 수정모형을 토대로 구성한 잠재변수간의 7개의 경로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첫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개발문화에서 내생

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β = .219, p = .002)에 이르는 경로

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위계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

인 사회적 자본(β = -.317,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위계문화에서 내생변수(종속변수)

인 소진(β = .23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

의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집단문화에서 내생변수(매개변수)

인 사회적 자본(β = .395,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



노미향·김안나 115

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집단문화에서 내생변수(종속변

수)인 소진(β = -.253,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

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외생변수(독립변수)인 합리문화에서 내생변수(종속변

수)인 소진(β = .250,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내생변수(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내생변수(종속변

수)인 소진(β = -.28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

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회귀분석의 설명력인 회귀계수인 R²에 해당하는 특정 내

생변수의 분산이 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

중상관자승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을 보면, 매

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선행변수(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에 의해 분산의 60.8%가 설명되고, 종속변수인 소진은 선행변수(위

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분산의 72.3%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 B S.E β C.R p

개발문화 →사회적 자본  0.295 .097  .219  3.033 .002

위계문화
→사회적 자본 -0.264 .049 -.317 -5.383 .000

→소진  0.200 .057  .231  3.526 .000

집단문화
→사회적 자본  0.565 .118  .395  4.791 .000

→소진 -0.377 .104 -.253 -3.633 .000

합리문화 →소진  0.337 .091  .250  3.694 .000

사회적 자본 →소진 -0.293 .070 -.281 -4.206 .000

 SMC
사회적 자본 소진

.608 .723

<표 8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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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모형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정

본 연구는 최종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개발문화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완전매개)과 더불어 위계문화와 집단문화가 소

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분매개에 관한 효

과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째, 개발문화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061

로 직접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간접효과의 경로로만 구성되어 있으

며, p < .01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문화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320(p <.01)으로 직접효과는 β = .231(p < .01)이고, 사회적 자본

을 통한 간접효과는 β =.089(p < .001)로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

는 비율은 .231 / .320(직접효과÷총효과) = .722로 72.2%가 설명

되며,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089 / .320(간접효과÷총

효과) = .278로 27.8%가 설명된다. 즉,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위계

문화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투입될 때, 위

계문화는 소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적 자본을 약화시켜 소진에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문화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364(p <.01)으로 직접효과는 β = -.253(p < .01)이고, 사회적 자

본을 통한 간접효과는 β =-.111(p < .001)로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

되는 비율은 -.253 / -.364(직접효과÷총효과) = .695로 69.5%가 

설명되며,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111 / -.364(간접효

과÷총효과) = .305로 30.5%가 설명된다(박주영, 2017). 즉, 요양

보호사가 지각하는 집단문화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

개변수로 투입될 때, 집단문화는 소진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소진에 간접적으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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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합리문화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250(p < .01)으로 직접효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효과의 경로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

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합리문화는 소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소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자본은 

합리문화와 소진의 인과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에서 소진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는 β = -.281(p < .001)로 직접효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요양

보호사의 소진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개발문화 → 소진 - - -.086 (-.061) **

개발문화 → 사회적 자본 → 소진 -.086 (-.061) **

위계문화 → 소진 .200 ( .231) ** .278 ( .320) **

위계문화 → 사회적 자본 → 소진 .077 ( .089) ***

집단문화 → 소진 -.377 (-.253) ** -.543 (-.364) **

집단문화 → 사회적 자본 → 소진 -.166 (-.111) ***

합리문화 → 소진  .337 ( .250) ** - -  .337 ( .250) **

사회적 자본 → 소진 -.293 (-.281) *** -.293 (-.281) ***

주)추정치 :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모형의 효과분해>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와 조직 구성원들 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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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요양보호사의 소진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연구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

문화는 집단조직문화(M = 3.38)를 가장 강한 문화로 지각하였고, 다

음으로는 위계조직문화(M = 3.19), 개발조직문화(M = 2.95), 합리조

직문화(M = 2.94)의 순으로 강한 조직문화를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조직들을 대상으로 집단문화의 강도와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와 일치한다(백종욱, 변도화, 2015; 김년희, 

조성숙; 2018). 소진은 평균은 3.11점으로 중앙값 3점을 다소 웃도

는 수준을 보였고, 하위영역별로는 탈진(M = 3.18), 성취감 결여(M

= 3.11), 비인격화(M = 3.01)의 순으로 소진 상태가 심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평균은 3.43점으로 중앙값 3점을 웃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는 규범(M = 3.63), 신뢰(M = 3.35), 네트워크(M = 3.32)의 

순으로 강한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인간관계를 한 상호 협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진을 낮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문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개발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

화 순으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

문화와 집단문화가 강하고 위계문화와 합리문화가 약할수록 사회적 

자본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가 개발문화와 집

단문화일수록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도 같다(이병동 2013). 집단문화는 인간관계모형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가족적인 인간애를 강조하므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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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강종수, 박은미 2013; 전영옥, 박

세진 2021). 특히 집단문화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모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집단문

화적 요소를 촉진한다면 사회자본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조직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조직성과를 높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현재의 위계적인 조직문화보다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개방성과 공동

의식, 상부상조, 인간적 배려, 참여적 의사결정과 같은 내부지향적

인 가치를 가진 집단문화적인 조직문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소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

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자본은 평균 3.43/5점

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의 순으로 강한 사회적 자본을 지

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를 대상

으로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이 아동간호사의 소진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

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켜 다른 구

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 구성원의 직무소진을 낮

춘다고 하였다(강정미, 김원순, 조헌하 2017). 물리치료사를 대상

으로 한 의료기관 내의 사회자본 형성정도와 물리치료사의 소진 연

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직무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물리치료사의 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노효련·강종수 2014).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인식

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소진의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의 효과성을 증

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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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박원태 2017; 염종호 2011).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유의한 영향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요양보호사일수록 소진을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자본이 높은 재외동포(F-4, H-2 비

자) 요양보호사일수록 소진을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

각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재외동포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여 소진을 감소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조직은 

조직적 차원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을 만들어 서로 잘 알고 지

내며 정보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

이 잘 지켜져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노인요양시설 조직문화

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도 개발문화는 완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문화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매개변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직

문화 유형에 있어 개방체계형의 조직문화가 지배적일 경우 사회적 

자본이 높아져 소진의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보인다sms 연구결과

와 같다(이선영 2011). 위계문화와 집단문화가 소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투입될 때, 위계문화는 소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켜 소진에 간접

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이병동 2013)와 유사하다. 즉,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자본에

서 위계문화와 집단문화는 소진의 인과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위계문화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것

이 소진을 줄이는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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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율 안전 등을 강조하는 위계문화의 특성은 요양보호사에게 오

히려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리문화는 소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소진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요양보호사의 사회

적 자본은 합리문화와 소진의 인과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합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다. 반면 위계문화와 합리문화는 과업달성과 실적위주의 업무관

리 중심이 아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목

표설정과 계획을 통하여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조직구성원인 요양보호사

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동료 간의 인간적 관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신축성과 요양보호사의 재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요양시설의 조직 특성상 돌봄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존

성이 크고 인간 관계적 요소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집단문화는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에게 조직자원의 효과를 가져와 

요양보호사들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

는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소진을 감소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자

본을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멘토링 그룹코칭 등 조직 차원

에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과 조직구성원들

의 복지를 위해서는 조직 내의 개인 간, 부서 간의 신뢰가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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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회적 자본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실시 및 정책 수립이 요구

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경북, 경남의 일부 지역 14곳의 노인요양시설

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

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하여 지

역과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하거나 재가센터, 병원에서 노인을 돌보

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

과의 변수들은 양적인 설문 조사방법으로 측정하였기에 심층적 연

구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비롯한 질적 연

구를 통하여 변수의 함의 도출을 기대할 것이다. 또한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후 반복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한

국인 요양보호사만 국한시켜 너무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

국의 다문화사회에 따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돌봄노동자

의 확대 및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 대상(베트남, 필

리핀, 태국 등) 양성과정,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

는 조직문화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사회에

서 증가하는 재외동포 등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향후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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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hyoun-suk. 2022. 2. 20. A Study of Discrimination's 
narration in stateless Hansen’s people -Focusing o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s essa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129-15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ssays of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and to 
identify the discrimination they suffered. The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are Korean people who have taken roo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developed Hansen's disease in Japan. 
In particular, the term Korean or Chosun is implied in the 
meaning of following South Korea or North Korea, so this 
paper intends to use the term Zainichi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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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published their first and 
second book in 1961 and 1962; these books were published in 
1986 as “remote islands” in Korea. The book contains the life 
of a living i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in Japanese 
Hansen camp. In the 1950s,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were excluded from the pension system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n Japan, This is because the 
nationality of Zainichi Korean was not Japanese. In additio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often maintained their 
nationality, not South Korean nationality or North Korean 
nationality. However, because the country of Joseon was already 
a country that disappeared from the earth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were close to an non-national.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mean to protect the existence of 
the non-nationals or to give pensions.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n Japan was an opportunity for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to reimprint their nationality.
In the Japanese Hansen camps,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worked in a more covert way. On the 
surface, all Hansen’s people accepted under the principle of a 
good love affair were equal. Like other East Asian countries, 
Japan’s Hansen policies were centered on isolation and 
exclusion, so Hansen people’s sanatorium were forced to help 
each other. However, when the problem occurred,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became a surface.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lived as Hansen and living a life as a colonial 
people who were discriminated against.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Third people, Hansen’s people, 
discrimination, a good love affair[互助相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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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6년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한센인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인권 탄압에 대한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최근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양

해지고 있는 추세1)이다. 특히 한센병 문학 연구는 기존에 잘 알려

진 시인 한하운의 시집이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만 머무르

지 않고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거나 이름 없는 작가들에 대한 관심

을 바탕으로 연구2)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관리와 거

주 방식에서 격리와 단절이 지니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가 해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한국과 대만, 일본, 필리핀 등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현대 한센병 정책의 기조로 강제 격리와 단종(斷種)이라는 우

생학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한센인수용소, 요양소, 

한센인 집단 거주 지역은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한

센인들은 이동이나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

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끼리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었고 그 속에서 발화되고 소

모되고 소멸해갔다. 한센병 관련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도 그들 집단 내에서 발행되거나 사용되었던 자료들은 그나마 보존

1) 과거에는 의학, 사회학적 한센병 연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학, 지리

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김귀분(2019). 재일한국인 한센병환자‧회복자의 인생과 역사: 가인 김

하일의 단카 작품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

명인문학연구소. 27쪽~50쪽.; 니시무라 미네타쓰(2019). 한센병문학과 

오키나와,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51

쪽~76쪽.;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

구 - 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

구소. 101쪽~134쪽.; 한순미(2020).“달과 별이 없어도 밝은 밤”: 한

센병의 감각과 증언,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475쪽~503쪽.



132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절된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십 년간 요양소에 거주한 장기 환자들

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발화되지 못한 한센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직접 쓴 문학작품과 여러 형태의 글 속에서 은밀

하게 스며들었다. 또 내부적으로 발행된 여러 한센인 관련 매체들

의 경우에는 그 매체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이 제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삶을 자기검열 없이 좀 더 진솔

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을 확보하고 그 속에

서 진정한 한센인들의 삶의 의식과 이야기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한센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체험당사자에 의해 발성된 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 역

시 한센인들이 직접 내뱉는 말의 무게를 한센인 생활수기집을 통해

서 가늠해보고자 한다.

한센인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은 존재였다. 국가의 폭압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인간

의 근원적 존엄성까지 흔들렸던 한센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마이

너리티의 영역에서도 가장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 이

유는 연구자와 독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편화된 언어와 다

층적 표현 속에 녹아 있는 의미를 쉽게 단정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도 동일하다. 당사자라 

하더라도 각 주체의 상황과 생각은 모두 다르다. 즉, “당사자성의 

내부의 차이와 균열은 필연”3)적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 다

룰 한센병 환자의 서사도 매우 다양한 결을 지닌다. 한반도 거주 

3) 이지형(2016). 일본 한센병문학의 의의와 현재성-호조 다미오의 생명

의 초야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83쪽.; 박형준(2021).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

소. 49쪽~73쪽.



오현석 133

조선인 환자, 한반도 거주 일본인 환자, 일본 거주 일본인 환자, 

일본 거주 조선인 환자 등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들에 대

한 접근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성’에 핵심이 있

다. 즉, 당사자는 될 수 없지만 당사자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통

과 배체, 차별을 성찰하여 동일화할 수 없다는 “공약불가능성”4)

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새로운 공감으로 나아가

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목소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끊임없이 연구자의 시선에 공감의 허

점을 인정하면서 공감으로 나아가야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식민지 시대 식민지 조선인의 

아픈 일면이다. 복합적 마이너리티 요소를 지닌 이들 존재의 발화

는 때로는 한센인으로서, 때로는 조선인으로서, 또 때로는 식민지

인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하나의 목소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놓여 

있는 자리와 시간까지 고려한 촘촘한 거름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룰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 생활수기5)는 일본에

4) 위의 논문, 87쪽. 이지형은 비당사자의 공감은 근원적으로 동일화가 불

가능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마이

너리티 연구에서 공감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5)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생활수기는 1961년과 1962년에 간행된 孤島

 1, 2집이 있다. 이 책은 1965년 4월 한국의 한센병 권위자 유준 박

사에게 전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5년 4월 일본 동경에서 

<제3차 범태평양 지체부자유자 재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나

(癩)분과학회에 당시 한국의 한센병 권위자이자 한센병 잡지 새빛의 

발행인(편집인)인 유준 박사가 참석하였다. 유준 박사는 회의 참석 후 

일본의 나병요양소인 장도애생원과 오꾸광명원 등을 방문한다. 이곳에

서 조선인 한센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발간한 수기

집 고도(孤島)를 유준 박사에게 전했다. 유준 박사는 귀국 후 본인

이 발간하는 새빛에 1965년 6월호부터 ‘재일교포 환자의 생활기

록’이라는 꼭지를 만들어 고도에 수록되었던 수기들 중 일부를 전

재(全載)했다. 두 권의 수기집은 20여 년이 지난 후 1986년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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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간되었던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생활기록집인 孤島 1
집(1961, 오꾸광명원 한국인호조회)과 2집(1962, 한국인 한센병요

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을 모아 한국에서 간행한 외딴 섬-孤島
(고려출판사 1986)6)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순미, 오현석7) 등에 의해서 한센병 관련 매체에 수록

된 한국 한센인들의 수기는 일부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 이유는 먼저 한센병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적었으며, 

일본의 한센병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일본인 한센

병 문학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그 속에서도 망각된 존재였다. 최근에 와서 일본국

립한센병자료관 학예사인 김귀분의 연구8)와 한순미의 연구9)가 시

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한순미는 본 논문에서 다룰 한센인 수기 

중에 새빛에 재수록된 몇몇 텍스트를 바탕으로 당시 “국민이면

서 국민이 아닌 존재, 혹은 국민이 아니면서 국민이라고 할 수 있

는 경계”10)에 놓여있었던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를 구

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인이자 한센

인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11)라는 의미로 

읽히는 생활수기를 앞서 제시한 ‘당사자성’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서 외딴 섬-孤島(고려출판사)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발간되었다. 

유준(1965.9). ｢일본의 나병을 보고｣, <새빛> 3권9호, 새빛사. 12쪽.

6) 이석형·조성규 편역(1986). 외딴 섬-孤島: 재일한국인나환자들의 생활

수기. 고려출판사.

7) 한순미(2014).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25쪽~157쪽.; 한순미(2020). 앞

의 논문.; 오현석(2017). 앞의 논문.

8) 김귀분(2019). 앞의 논문.

9) 한순미(2020). 비/국민의 차별과 배제－재일한센인의 수기와 한일 요

양소 기행,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535쪽~570쪽.
10) 한순미. 위의 논문. 556쪽.

11) 한순미. 위의 논문.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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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던 한

센인들의 삶을 연구자가 오롯이 동일시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감응하고 호응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수기를 

다시 읽기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孤島가 발행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한센병 정책과 요양소 등 그

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대상에 넣어 그들의 목소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재일 조선인 한센병 환자 생활수기와 그 의미

먼저 2장에서는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겠다. 재일 

조선인 한센병 환자라는 용어를 살피면서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규

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 용어에는 매우 

다양한 가치판단이 얽혀 있다. 외딴 섬 -孤島의 등표지에는 ‘재

일한국인나환자들의 생활수기’로 표시가 되어있고, 또 다른 한센

인 수기집인 형극의 반생기12)에는 ‘재일교포 환우수기’로 표기

되어 있다. 재일 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교포라는 각각의 용어는 

분명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지만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있다. 

‘재일’이라는 동일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국적 외의 외국인들을 일본 외부에

서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조선인, 한국인, 교포의 범주와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본 논문 제목으로 설정한 ‘재일조선인’이 현재 

의미하는 범주와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용어설명이 필

요하게 된 것이다.13) 조선인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12) 川野順(1975). 신정식 역.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13)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재일조선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면 항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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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한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단독정

부 수립으로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 조선인들은 한국 국민 또는 북

한 국민이 되었다. 그런데 해방 후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로 돌아오

지 않았(못했)던 존재들에게 그들의 조국이었던 조선은 증발해 버

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국하지 못한 이들

은 결국 조선의 몰락-식민지-분단국가 형성이라는 한반도 내의 사

정으로 인해서 조선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자의적 선택이었든 

타의에 의한 귀국 불가였든 간에 그들의 조국 조선은 역사에서 소

멸했다. 본 연구의 제목을 재일 조선인으로 선택한 것은 재일 한센

병 환자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도일(渡日)했거나 조선인 부모들이 

도일 후 일본에서 출생한 2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으로

서의 한센병 투병을 이어간 이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대로 이해되

어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중립적인 용어

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정작 본 논문에서 다룰 두 권의 수기는 왜 

재일교포와 재일한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가? 

이 두 권의 환자 수기는 단순히 한센인 환자들의 자기 생활상을 

기록한 기록집으로서 발간된 것이 아니다. 이 두 권은 당시 일본 

내에 한반도 출신 한센인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사상적, 정치적 

태도가 표출된 결과물이었으며, 또 일본 사회와 일본정부에게 보내

는 재일조선인들의 투쟁 의지를 보여준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 이

유는 이 두 권의 책이 일본 내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조선인과 북한

을 옹호하는 조선인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드

러난 균열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문제이다. 연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드러나도록 용어를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재일조선인은 학술적 용어로는 문제가 없

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환기하는 정치적, 사상적 선입견이 

작동하는 문제적 용어이다.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명출판. 5~6쪽. 송혜원은 이 책에서는 재일조선인을 국적,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일본 식민지배에 기인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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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그 자체에 대한 견해, 평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그것이

다. 이를 둘러싼 두 세력 간의 대립은 마침내 일부 인사들의 호조회 

탈퇴, 조선인 동향회(同鄕會) 결성으로 번져 나간 것이다.14)

지난 3월 3일, 호조회는 마침내 해산되고 말았다. 이튿날 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대한민국인 호조회를 결성했다. 국민연금문제

는 동포 간에 숱한 대립과 분쟁의 씨를 심어 놓았다. (외딴 섬, 

92~93쪽)

동포들은 한국인과 조선인15)으로 갈라졌지만 우리 사이에 이해관계에 

얽힌 근본적인 대립이란 있을 수도 없다. 언젠가는 다시 대화를 하고 

예전처럼 통일이 되리라고 믿는다. 조국의 부자연스러운 분단이 이 

조그만 섬에까지 번져 온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한량없

이 아프기만 하다. (외딴 섬, 93쪽)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일본 한센인 요양소에 거주하는 재일조선

인 한센병 환자들은 1950년대~1960년대 서로의 가치 지향에 따라 

남한과 북한을 선택해야할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국이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 없는 선택이

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냈듯

이 일본의 한센인 요양소 안에서도 조선인들에게 사상의 대립이 스

며들었다. 격리되어 있는 한센인들에게 사상에 따른 선택은 그들에

게 또 다른 경제적 원조의 기준이 되었다. 

인용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열 없이 유지되었던 호조회가 

1950년대 한일회담과 1959년 일본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관계 때문에 조선인 동향회, 대한민국인 호조회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 단체가 분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른 재일조선

인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일본 내 지지 세력을 확보

14) 이석형·조성규 편역. 앞의 책. 92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표제와 쪽수로 표기함.

15) 인용문의 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는 북한을 지향하는 재일

조선인 한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모든 한반도 사람을 조선인으로 지칭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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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당시 남북의 소리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각

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선택도 있지만 차후 국적 선택, 한반도 

복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평생 일본 한센인 요양소에서 삶

을 살아온 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조국으로의 귀국은 포기할 수 없는 

향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당시 일본 내 조선인들은 이미 민단(재일본 대한민국거류

민단)과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로 나뉘어 서로의 세력 확

장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었다. 조선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으로 나뉘자 재일조선인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 끝을 

선택했지만 양 극단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조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실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조선을 포기하

지 못하고 무국적의 상징인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했다. 이처럼 재

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 역시 역사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서게 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

다. 

재일한국인 한센병요양자의 생활기록집 孤島 제1집은 1961년 오꾸광

명원(邑久光明園)한국인호조회가, 그리고 제2집은 62년 ｢한국인 한센

병요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가 각각 발행했습니다. (외딴 섬, 281

쪽)

매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있으면서 좌경하는 

풍조이다. (…중략…) 각 요양원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조직체 활동

이란 게 조총련(朝總聯)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답답하

고 안타까울 뿐이다. 투쟁적인 중견간부들 가운데 알짜들은 조총련 

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외딴 섬, 259쪽)

외딴 섬은 원래 위의 인용문 설명과 같이 孤島로 오꾸광명

원 환자들이 주축이 되어 1960년대 초반 발간했던 매체이다. 당시 

오꾸광명원과 장도애생원에는 300여명의 조선인 환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책 발간을 주도했던 ‘한국인호조회’와 ‘한국인 한센

병요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 두 단체 모두 단체명에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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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쪽으로 가까이 있는 단체였다. 그래서 민단, 대한기독교총회 

등과 교류하면서 매체 발간에 도움을 받았다. 

당시 한국인호조회 등 단체는 이전 환자 모임이나 단체가 좌경

화된 조총련 중심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센인 북송(北

送)과 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노선

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과 대립이 결코 재일조선

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삶과 요양소 내에서 조선인 환자로

서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그들이 겪는 이중 마이너리티를 조금이나

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끼리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양소 내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평생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요양소에서 유지해온 호조상애(互

助相愛)의 정신을 깨지 않으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딴 섬의 발간은 당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사상적 투쟁과 삶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재일한국인과 재일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

를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한국인/동포/조선인의 선택적 사용은 요양소 안에 적을 두고 살아

갈 수 없었던 그들이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시위 또는 

저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孤島 발간을 통해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일본 

정부와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孤島의 공식

적인 목적은 1959년 일본 국민 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재일조

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

고자 했던 것에 있다. 당시 이 법의 시행으로 일본 국적 한센인들

은 연금대상자가 되었지만 재일조선인 한센병 한자들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즉, 연금 지급이 거부된 이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조국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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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적이 이 책에 담겨 있었다. 구체

적인 내용은 4장에서 밝히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매체 발간 배경

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문집에 수록된 생활의 냄새, 행간에 넘쳐 흐르는 역사적 배경 가

운데서 한국인 요양자들의 실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삶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을 넓히고 깊이 하여야 하겠다. 마침 장해복지연금 지급에 

따라 외국인 요우들 가운데 중환자 처우의 문제가 제기되어 한센병환

자의 통일운동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관계당국에 진정중인 이때에 있

어서랴.16)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센인 요양소 입소자들 중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

가 되었다. 요양소의 삶에서 경제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필요가 없

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소자들의 요양소 삶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사람마다 기호와 생활방식, 필요로 하는 요소

들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취사선택이 필요한 부

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요양소 한센인들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특히 중등 장애도가 있는 환자들

의 경우 부자유료에서 평생을 지내야했는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소의 일률적 지원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한 삶

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연금)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12월 15일 

부자유자 위로금 650엔을 받다. 지난 5일에 탄 요양자 위로금 500엔

은 어디다 썼는지 흔적도 없이 거의 남은 게 없다. 한 달을 1,500엔

으로 꾸려나가야만 하는데 벌써 500엔 가까운 돈을 잡지출로 써 버렸

구나. (…중략…) 지체 부자유한 탓으로 늘 이것저것 신세를 진 이 

16) 望月拓郞(1961). 序, <외딴 섬>. 고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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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저 사람에게 조그만 사례나마 하고 싶은데, 담배값이나 가지고 

때운다 쳐도 셋이니 600엔은 있어야 한다. (외딴 섬, 207쪽)

광명원에 입소해 있는 조선인 한센인의 지출내용이다. 그는 장

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부자유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매

달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부자유료 병실에 환자를 보조해주는 이들

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값이나 마련하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넉

넉하지 않다. 그의 행동이 사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양소에

서 의식주가 제공되지만 국민/비국민 이전에 그 공백을 채우는 인

간다움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을 보조해주는 이들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시할 여유조차 없는, 인간적 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지원금은 중증장애를 지닌 한센인

들에게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의 설계가 가능한 기회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제외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소외를 외부로 알리고 부당함을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하

기 위해 孤島를 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3.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와 호조상애(互助相愛)의 굴레

근·현대 한센인의 삶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고향과 가족 상실, 타자화의 과정을 거쳐 요양소에 격

리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한센병사는 제국주의 일본의 자장(磁場) 

안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격리정책17)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가 주

도 정책과 차별 의식이 동반되었다. 패배한 신체인 한센인은 “세

계를 재패할 문명국 일본에게는 국격에 맞지 않는 ‘국가의 치욕’

17) 이지형(2017).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센병소설-동아시아를 이동하

는 역서적 신체의 문학표상, <비교일본학> 39,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

비교연구소. 290쪽.



142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으로 간주”18)되었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멀어

지도록 산 속이나 섬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들의 격리는 무라현

운동(無癩県運動)19)으로 정당성을 얻었다. 민관합동의 이러한 움직

임은 민족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고 일등 국민이 

존재해야하는 일본에 필요한 당연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한센인의 

입장에서는 타자화 과정에서 2등(국민)인이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

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 게다가 요양소에서

도 그들은 또다시 타자동일시를 통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경증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한센인을 접하는 공포와 다

른 또 다른 공포를 같은 한센인을 통해 느끼게 된다. 타자를 통한 

나의 발견은 한층 더 고통스럽게 타자화된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아무리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다 해도 필경은 한 남자며 

한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선 노상 위엄을 부리던 이도 

여기선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곳은 오꾸광명원(邑久光明園)이라고 하

는, 부모형제나 친척의 그 어떤 힘도 미치지를 못하는 하나의 격리된 

사회입니다. (외딴 섬, 137쪽)

좀 전에 밥을 가져다 준 그 아줌마의 시커멓게 때에 절은 붕대하며, 

군데군데 고름이 번져서 누리끼한 자죽과, 거거서 배어 나오는 형용

키 어려운 냄새 따위가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며 

같은 처지에 놓인 나로서 그 중증자(重症者)를 혐오한다는 것부터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태도임은 너무도 잘 알면서, 내 감정은 들쭉날

쭉 엉망이었습니다. (외딴 섬, 115쪽)

곧 입원~경증료~부자유료에 이르는 코스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빼

18) 강태웅(2021). 전전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과 국책영화 <작은 

섬의 봄>, <일본역사연구> 54, 일본사학회. 186쪽.

19) 김재형·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한국사회사학회. 300쪽. 무라현운동은 

한센병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이는 한센인의 감금, 단종 등 비

인권적인 통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민관합동의 상호협조 움직

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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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

둥 쳐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딴 섬, 50쪽)

한센인 요양소는 현실적으로 글자 그대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한센인 정책을 고려했을 때 

한센인 보호소(한센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으로부터 사

회를 보호)나 수용소로 보아야 적절하다. 한센인들은 모두가 1차적

으로 사회에서 타자화된 한센병을 지니고 있는 열성 존재였기 때문

에 출신, 경제력, 지위 등 외부적 조건은 그들을 규정하고 평가하

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없었다. 한센병 요양소는 “어떤 힘도 미치

지 못하는” 철옹성이었다. 

요양소에 입소한 한센인들은 멸시와 차별, 비난의 사회적 시선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감이 

아니었다. 요양소 중증자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자신이 한센병인이

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를 혐오한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자신

의 미래임을 자각하고 입소자들은 더 큰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그

러한 자각은 경증자로 요양소에 입소한 이들에게 “한센병 환자의 

그로테스크한 신체는 상상을 넘어선 참혹함과 충격으로 다가오며 

낯선 ‘타자’의 신체”20)를 주체로 오버랩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

국적으로는 입원-경증료-부자유료로 이어지는 미래를 확인하고, 훼

손된 신체의 종착점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론적 당위성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한센인들은 요양소 입소 후 자신

의 눈으로 확인한 타인의 현실이 다시 나의 미래로 환원되면서 더 

이상 삶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대면하고 결국 제도에 순응하

게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도가 바로 호조상

애(互助相愛)이다. 호조상애는 글자 그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센인 요양소의 암묵적 제도이자 정신

은 한센인 요양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20) 위의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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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생활이 부자유스럽다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부상조의 정

신과 그것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자기희생정신이 이곳 요양소를 지탱

해 왔던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간호원이

며 세끼모도를 둔 것부터가 그러합니다. (외딴 섬, 49쪽)

부자유자의 경우는 ｢세끼모도(籍元)｣로 불리는 사람이 붙습니다. 세

끼모도는 부자유자가 병실에 입실하거나 사망했을 때 모든 치다꺼리

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자유자마다 한 사람씩 세끼모도가 

붙는데 대개는 경증자들입니다. (외딴 섬, 46쪽)

한편 경증자들은 바깥에 나가 숯을 구워서 운반하고 부두에 나가 하

역작업을 하는 등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우리 동포들은 빼어난 체력으로, 제각기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부지런히 일을 해 냈다. 그래서 일본인 환우들은 크게 고마워했

고 또한 신뢰하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외딴 섬, 20쪽)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요양소 한센인들은 요양소에서 거동 불

편을 기준으로 경증료, 부자유료 환자로 나뉜다. 요양소에는 신체 

이외에 한센인들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체 기준에 의해 나뉜 그들 중 경증자에게는 특별간호와 

노역의 임무가 주어졌다. 의료진 외에는 거의 접근이 제한된 나환

자요양소에서 대부분의 일을 그들 내부에서 처리해야했다. 특히 일

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요양소에 있는 2등 국민, 3등 

인간에게 국가가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이미 입소 때부터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다. 경증자는 중증자로, 

중증자는 생의 끝으로 가는 시간을 기다라는 공간에서 호조상애는 

결국 주체가 죽음으로 가기 전 타인의 죽음의 길에 동참하고, 또 

다른 타인이 주체의 죽음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인과론을 성립시켰

다. 살기 위해 간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타인이 죽음에 이르

는 길을 돕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호조(互助)는 

처음부터 양방향적 상호 호혜의 원칙이 아닌 일방향적 봉사였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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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에 의해 환자를 간호하고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한센인 

요양소는 그런 점에서 병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병이 진행하는 

동안 감염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소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호조상애 정신은 한센인 요양소의 효율성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이면에 사회복귀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한센인 동원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죽음을 돌볼 의무가 그들에게 왜 

부여된 것인가? 그들 자신의 죽음을 돌볼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

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타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한센

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도해줄 누군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죽

음에 점차 가까워져 간다. 그것이 ‘특별간호제도’라는 의무감을 

가지게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중증자 간호와 노역은 

조선인, 일본인을 가리지 않았다. 국적을 불문하고 요양소에서 우

선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구분

이었다. 그 외의 판단기준이 개입되는 순간 호조상애가 아닌 각자

도생의 집단으로 변모해 요양소는 부자유자부터 방치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잔인한 야생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병 치료를 유일한 목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왔었다. 그런데도 호조상애

의 구호아래 시설운영 작업에 강요된 끝에 다시는 사회복귀를 바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물론 조국의 산하를 다시 볼 수도 없게 되었

다. (외딴 섬, 187쪽)

입원자 전원이 호조상애라는 미명 아래 마냥 혹사당하고 있던 점이

다. 말 그 자체는 겉으로는 미상불 훌륭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

다보면 이건 도무지 요양원답지 못한 면이 많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터 내가 써 나가려고 하는 ｢특별간호제도｣이다. 비교적 경증인 환

자에게는 죽음을 눈앞에 둔 중환자를 돌봐야만 되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 (외딴 섬, 188쪽)

이윽고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요양원도 그 회오리에 휩싸였습니다. 

(…중략…) 그 무렵 우리 요양원 환자들은 호박, 감자, 고구마 따위

를 심어서 먹어가며 도로공사에 끌려 나가고 야산을 개간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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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송근·일제는 군용연료의 부족으로, 소나무 뿌리를 乾溜하여 송

근유를 짜냈었다.) 파내기 등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새벽부

터 밤 늦도록 계속되는 이 격심한 노동에는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가리지 않고 동원되었습니다. (외딴 섬, 15쪽)

문제는 호조상애가 끊임없이 대물림하듯 호조상애의 대상을 만

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경증환자들은 중증환자들을 돌보

며 자신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고, 노역에 동원되면서 부상이나 

과로로 결국 중증료의 환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

면하면 자신도 외면당하는, 외면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역설에 요양소 한센인들은 호조상애의 의무를 짊어지고 자신

의 삶을 오롯이 요양소에 의탁한 인간이 되어 갔다.

표면적으로는 요양소의 삶에서 조선인이라는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센인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수기

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이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내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입원 후, 5년 남짓한 동안은 그나마 경증료에 적을 둘 만큼은 건강했

으므로 안 듣는 데선 ｢조센징(朝鮮人)｣이라고 멸시를 해도, 그들은 

우리를 맛대 놓고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시비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외딴 섬, 126쪽)

｢죠센징 주제에 건방지게｣ ｢죠센징은 죠센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K가 

내어 뱉는 소릴 들었을 때, 나는 그때까지 가슴에 응어리졌던 덩어리

를 단숨에 배앝아 내듯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 나는 

원장의 징계권 행사로 차가운 정양실(靜養室)에서 근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K는 시말서 한 장으로 더는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

쨌든 달려들었던 것은 나였으니 할 말은 없었으나, 냉기가 심한 정양

실(사실상 감방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譯註)에서의 한 달 동안

은 신경통을 앓는 몸엔 치명적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있던 시력

은 정양실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고 수술이 의한 회복 

가능성까지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외딴 섬, 131쪽)

한센인 요양소에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나 차별은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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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골화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요양원의 운영에 경증자의 호

조상애 수행이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조선인이든 일

본인이든 경증자의 중증료 보조 업무와 노역은 요양소 유지에 필수

적인 요소였으므로 조선인 입소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다. 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본인의 의식 속

에 녹아있는 조선인 차별과 탄압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이런 배제의식은 특정한 계기가 마련되면 표면화되어 실

제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평소에

는 중증료에서 근무하는 경증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일본

인 환자들의 태도는 중립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간

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던 조선

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자 다툼의 

당사자인 일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조선인만 정양실(독방)에 감금되

어 시력까지 잃게 되었다. 즉, 일제 요양소는 조선인 경증 입소자

를 요양소 운영의 동력으로 인정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조선

인 환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즉각적으로 표면화되어 호조상애의 시

스템을 무력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재일조선인 한센인병 환

자들에게 호조상애는 차별받지 않을 수 있었던 무기이자 방패였다. 

호조상애로 인해서 중증료와 노역을 하면서 작업사례금 등의 보조

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이는 요양소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일본인과의 갈등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

스럽게 무장해제가 되었고 온 몸으로 날아오는 칼을 받아들여야 했

다. 그것이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운명이라 할 수 있다. 

4. 아픈 신체와 ‘제3국’민의 발견

프로민의 출현이 이 노선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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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료~퇴원은 이제 노상 꿈만은 아닌,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설령 퇴

원까지는 못 간다 해도 평생을 경증료에서 보낼 수는 있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곳 요양소를 지탱해 온 윤리며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 신약의 출현으로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딴 

섬, 50쪽)

호조상애는 1950년대 프로민 주사제의 보급으로 위태롭게 되었

다. 요양소 유지의 근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한센인의 치료불가

능성에 있었다. 그런데 프로민 주사제는 치료불가능성을 무력화시

켰다. 즉, 한센병 완치와 통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프로민 치료 이후의 중증료에 있던 환자의 처지 변화이다. 프로민

은 한센병을 완치시키거나 균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중증 진행

을 막을 수 있는 약제이다. 중증료에 있는 환자나 신체적 결손이 

있는 환자들의 상태 악화는 막을 수 있지만 이전으로 회복은 할 수

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환자들은 치료 후 사회복귀(퇴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했지만 중증료에 있는 환자들은 더 이상 자

신을 돌봐줄 경증 환자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센인의 해방

을 부른 프로민 주사제가 기존 한센인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화살이 되기도 했다. 

조선인 환자의 요양소 삶도 프로민 주사제와 함께 변화하기 시

작했다. 물론 그들 역시 완치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만 그런 희망이 오히려 ‘제3국’민임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는 반

전이 발생했다. 한센병 완치자가 나오면서 더 이상 경증자들이 감

염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중증료에서 환자 수발을 하는 호조상애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증자들을 돌볼 새로운 

여건과 제도가 필요해졌으며, 유명무실화된 호조상애를 대신할 전

문간호제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일본 국민연금법에 따라 신체장해

자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재일조선인 환자들

은 이 법이 규정하는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금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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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지닌 아픈 신체의 기원을 찾

아보자. 그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강제 동원, 강제 참전 등 

제국주의 일본의 희생 강요로 일본으로 건너간 존재들이다. 물론 

발병 원인을 무조건 일본에 전가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

인이 받은 핍박과 열악한 환경이 병이 신체에 물드는 과정에 상당

한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유추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제3국민

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아픈 신체에 대한 충

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처받은 신체의 근원에 대해 일본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일장기 게양대 아래 전원이 줄을 짓고 서서 전투모에다 게트르(脚絆) 

차림으로 괭이와 삽을 어깨에 메고 대열을 져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락을 떼고 ｢애국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외딴 섬, 31쪽)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부모형제와 생나무 빠개듯 찢기워 북

해도 탄광으로 징용공(徵用工)으로 보내졌었다. 거기서 그는 무진 고

생을 했다. 일본의 패전으로 탄광에서 풀려났을 때는 오랜 과로가 빌

미가 되어 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외딴 섬, 169쪽)

전쟁(태평양절전. 譯註) 중엔 툭하면 멸사봉공하라는 둥 일억일심 총

궐기하라는 둥 짓조르고 채근하는 통에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정녕코 

신명(身命)을 다 바쳐 일을 했고 그 결과로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

져 버린 환자가 많았습니다. (…중략…) 이제 와서 옹졸하게도 국적

을 따지고 딴소리를 하는 관계당국의 처사는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

다. (외딴 섬, 39쪽)

1910년, 이른 바 한일합방 후, 1945년 8월, 일본의 제2차 대전 패전

까지 우리의 내면적 고뇌는 접어두고도 우리는 노상 숱한 차별적 대

우는 받아왔으나 ｢일본인｣으로 인정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쟁

이 터지자 병역의무까지 지워져 숱한 우리 동포들은 남쪽의 바다며 

섬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이곳 한센병요양소에 수용이 된 

자들도 일본의 전쟁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왔던 경우가 태

반을 차지한다. (외딴 섬, 85-86쪽)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충분히 식민지 국민으로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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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했다고 토로한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1급 희생자”로서 끊

임없는 조선인 차별 속에서 ‘제3국’민으로 배제되어버린 현실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공으로 일하고, 일

본인과 같이 애국행진곡을 부르고, 전쟁에 참전하는 등 그들은 일

본 국민이 지니는 의무를 수행했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

히려 고통받는 신체가 되어 격리된 상황에 놓였다. 그들이 식민지

인으로 일본 국민의 의무를 강제당해 고통받아야 했던 과거와 국민

연금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들의 꿈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권리 부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일본 국

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당연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조선인 환자들은 힘을 모아 생활수기집을 냈다. 일본에서 

발행하면서 ‘재일한국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뿌리의식을 그대로 

담아 출간한 이 책은 단순한 수기집이 아니었다. 일본의 차별 정책

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한반도 사람들을 억압했던 일제의 만행과 

폭압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의 ‘국민/비국민’ 이분법은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존재 인식을 자극하여 한국인임을 더욱 명확히 했

다. 생활수기집의 발간은 일본인으로의 편입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즉, ‘제3국’민으로 만들어 조선인 한센병 환자 문제를 소

거시키고자 했던 일본 정부는 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센인 요양소에 입소했던 일본인, 조선인, 그 외 국적 환자들

은 그동안 각자의 국적이 큰 의미가 없는 공간에서 삶을 살아왔다. 

어떤 국적이든 간에 그들은 한센인으로서 배제와 격리의 대상이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요양소의 

윤택한 삶이 그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국민이라는 잣대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아닌 존재는 아무리 증증료에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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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을 들고 노역에 뛰어다녀도 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러

한 구조는 결국 연금 비대상자들의 도태를 야기한다.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아픈 신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3국’민임을 

스스로 각인하게 되었다.

5. 나오며

한국인호조회 총회에서 고도(孤島)에 이어서 우리의 생활기록집 제

2집을 발간하기로 결정을 보다. 작년 여름 고도가 출판되면서부터 

회원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 같다. (…중략…) 나아가 

고도는 한국인 요양자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어 왔던 조국상실감

을 바로잡는 데도 큰 구실을 했던 것 같다. 고도를 통해서 사회와 

유대를 갖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중략…) 이제 재일대

한민국 거류민단을 비롯, 대한기독교 교회 등의 원조로써 태어날 제2

의 생활기록집이 출판될 무렵엔, 우리 한국인호조회는 더욱 보람찬 

비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외딴 섬, 210쪽)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수기를 모은   

외딴 섬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 차별과 

배제, 제3국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외딴 섬의 발간은 

1959년 일본정부가 제정한 ｢국민연금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

다. 이 법에 따라 중증장해를 가진 일본 국적의 한센인들은 연금 

대상자가 되었지만 그 외 외국인들은 제외되었다. 수십 년간 한센

병 요양소에서 호조상애 정신 아래 표면적으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존재했던 입소자들에게 국민연금법의 제정은 외부 세계의 차별을 

요양소 내로 끌고 들어와 표면화시킨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국민연금법은 배제당했던 이들의 이중 배제를 통해서 ‘제3국’민

임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목적을 품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저항의 의

미로 외딴 섬이 발간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일본에 한센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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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수용되었던 한반도에 뿌리를 둔 한센병 환자를 의미한다. 

‘조선인’은 주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이후 조국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지칭한다. 

한센인의 경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가서 한센병이 발병

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논문의 필자는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쓰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외딴 섬의 발간에 민단

과 한국 내 기독교 단체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인 호조

회의 성향 또한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매체는 한반도 

남·북의 대리전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국민연금법에 

대항해서 일본정부를 향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저항과 투

쟁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활수기는 단순히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

이 녹아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센병 요양소의 대표적인 운영 방식 중 호조상애가 

지닌 의미와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호조상애는 격리를 중심으로 했던 한센병의 특성상 외부의 도움 없

이 요양소 내부 인력으로 요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경

증자가 중증환자를 돌보고 노역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자유 환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 정신은 요양소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이 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국적, 경제력, 교육 정

도에 의한 차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민 

주사의 영향으로 한센병이 관리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요양소의 

전통은 붕괴되어 갔다. 중증자의 거동 불편은 그대로 지속되었지만 

경증자는 완치 후 퇴원을 했기 때문에 호조상애 정신은 쇠퇴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 한센병이 완치 또는 관리 가능함에 따

라 중증자에 대한 새로운 간호와 지원 체계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

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전문간호제이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법은 요양소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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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그들은 일본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3국’민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1950년대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제3국’민으로 낙인찍혀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본 논문은 이처럼 당사자(재일조선인 한센인)의 목소리를 바탕

으로 그들의 발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차후 이를 확장하

여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다른 매체도 대상 텍스트에 추가하

여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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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and identify 
trends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To attain this 
objective, the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qualitatively 
categorized the data and media articles related to corporate 
multicultural social activities. As a result, ‘Korean language 
education’, ‘Home Visit Support’, ‘Korean cooking class and 
food sharing’, and ‘scholarship project’ were found as areas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Furthermor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ypes were divided into ‘Specialized Projects 
for each Company’ and ‘Customized Projects for each Target’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necessity of analyzing case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as 
ev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primary data for setting direction of future multicultural social 
activity projects. (Anyang Un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ocial Integration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1996년에 기업윤리헌장1)에 명문화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국

제표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2)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

1) 기업윤리헌장의 실천항목으로는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 ‘정당

한 이윤의 창출’, ‘공정경쟁’,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소

비자와 고객의 권익증진’, ‘기업구성원의 이익향상’, ‘환경친화적 

경영’, ‘지역사회기여’ 등 총 8개항의 규범이 담겨 있다(“기업 윤

리헌장” 제정, <조선일보>, 1996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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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영업 이익 창출이 별개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경제적 활동과 연계하는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변화하고 있다(윤

수인 외 2020: 14). CSR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닌 기

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로 인식되기도(박인용 2013: 86) 

하면서 각 기업에서는 그들의 자원을 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굴, 실행함으로써 책임경영에 힘을 쏟게 되었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도 다문

화 관련 사업은 2010년을 전후하여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

는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정(2008년),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시행(2010년),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고시(2012년)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정책

과 제도가 쏟아져 나왔던 때이다. 이 시기는“포스코, 다문화가정

과‘상생의 길’ 찾다”라는 기사(경향신문, 2010년 7월 21일자)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

장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은 현재

까지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이 어떠한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전

반적으로 고찰한 성과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기업

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확인하고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로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

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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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 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고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은 무엇이며 어

떤 사례가 있는가?

둘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회공헌의 한 영역으로서‘다문

화’의 측면에 주목한 배경을 논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절차를 

보이고 4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2. 논의의 배경

본 논의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다문화와 사회공

헌,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다문화와 사회공헌

사회공헌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우리말샘)로, 넓은 의미의“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서연·박선영 2019: 74)이다. 사회공헌은 개인, 정부 및 

지자체, 기업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지만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은 경영 이익의 환원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차별화된다. 최

근에는‘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윤수

인 외 2020: 14)시키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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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회공헌 활동과 접근 방식이 달라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기업별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 내

용, 범위도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사회공헌

예산을 수치로 공개하면서 양적 기여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21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3.7%(2020년도 기준, 세전이익 대비)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사

회공헌에서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취약계층 

지원’(33.8%) 사업이었고, 이에 이어서‘교육·학교·학술’(24.9%), 

‘문화예술ㆍ체육’(12.1%), ‘응급ㆍ재난구호’(4.3%) 순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보고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중에서도 본고에서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 사업

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까닭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

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

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파악을 위한 논의가 그간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관

련 선행연구는‘방송 프로그램과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활동’(정의

철 2014),‘지역사회공헌활동과 다문화인식개선’(강기정 2016), 

‘중장년 세대의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이윤진 2021) 정도이다. 

또한 유창조 외(2013)에서 논의한 ‘기업의 브랜드 비전과 사회공

헌활동 사례’에서 기업의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에 대한 내용도 일

부 포함되었으나 중점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반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

색되는 매체 기사 건수의 증감 추이(<그림 1>)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기사 건수 평균(711건)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

회공헌 사업의 양적 팽창과 사회적 관심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관련 기사가 부재하거나 미미하다가 2008년(107

건)을 기점으로 다문화 사회공헌에 대한 기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기 시작한 것이다.3)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반을 강타한 



160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시기(2020년~2021년)에는 관련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이 주춤하면서 

관련 기사가 절반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 역시 기업의 다문화 사회

공헌 사업과 사회 변화의 긴밀성을 잘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겠

다. 

   기사 건수

<그림 1 ‘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색한 연도별 기사 건수>4)

 2010년을 전후로 새로이 시작된 기업의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

공헌 사업을 찾아보면5)“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2011)”“하나다문화센터‘다린’”(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먼

저“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모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힘으로

3) 연도별 기사 건수는 2000년(1건), 2006년(1건), 2007년(21건), 2008년

(107건), 2009년(345건), 2010년(570건), 2011년(663건), 2012년(836

건), 2013년(928건), 2014년(773건), 2015년(726건), 2016년(728건), 

2017년(638건), 2018년(618건), 2019년(629건), 2020년(365건), 2021

년(331건)으로 나타났다.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포털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5) 사회공헌센터(https://crckorea.kr)의 ‘사회공헌자료실 > 사회공헌 사

례’의 순서로 접속하여 ‘다문화’로 검색한 결과에서 가져온 것이

다. 괄호 속 숫자는 사업 시작 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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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음으로 하나금융그룹

에서 설립한 하나다문화센터‘다린’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모

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교류사업, 교류지원사업, 기타협력 사업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다문화’와‘사회공헌’은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고에서 기업의 다문화 사

회공헌 사업에 주목한 출발점이 되었다. 

 2.2.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시대적 조류로 인식되면서 관련 논의(김용구 2000; 이상민 2002; 

안혜신 2011; 박인용 2013; 유창조·이형일 2016)도 활발히 전개되

어 오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화와 용역을 공

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에 방점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 기업에 요

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공급자로서의 역할 외에 수요자들의 요구

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역

할(이상민 2002: 78)로 규정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기업윤리와 통합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데 기업이 이윤극대화 

이상의 책임 있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용구 

2000)는 것이다.

앞서 2.1에서 살핀 사회공헌 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이 

구체적이고 고정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인간적 가치의 창출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것

을 의미한다(박인용 2013: 77). 즉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자 행위가 사회공헌 활동

이다. 기업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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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영 2017: 132)으로서 사회 문제와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2021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6)에 따르면 2020

년도에 이루어진 기업 사회공헌은‘보건·의료 분야 및 관련 종사

자에 대한 지원(Health Care), 비대면 및 온라인 대면 프로그램

(On-tact), 국가·사회적 문제해결 지원(Problem-solving), 국가적 

재난 등 피해 구제/환경 친화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Environment)

의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건·

의료 분야,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방증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문제 해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 

사회공헌 실태 파악과 미래 전략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사회공헌

백서 2021: 88-91)7)도 찾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사

회·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한 기업 사회공헌의 전환’과 사

회 영역의 의제로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공평, 다양성, 

포용력의 가치”(사회공헌백서 2021: 92-95)8)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광의의‘사회통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단일화 사회가 아닌,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들

이 상호존중을 통해 결속을 유지하고 결합해 나가는 과정”(오세

6)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책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주요 기업 및 기

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7)『2021 사회공헌백서』에 실린 전문가 칼럼 중 하나인 “기업 사회공헌

의 역사적 흐름과 전략과제”(유승권) 참조. 

8)『2021 사회공헌백서』의 실린 전문가 칼럼 중 “‘포용적이고 재생가능

한 사회’에 대한 요구”(서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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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김영순 2019: 172)이자 “사회적 포용, 사회적 융합, 사회적 

응집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포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을 한 공동체

의 틀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다양한 개인

을 수용하려는 노력”(김영순 외 2019)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기업

의 사회공헌 사업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련

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문화

사회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할 쟁점이라 판단된다. 본고에서

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사례들을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3. 연구 절차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영역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연구 

필요성

제기

논의의 

배경 확인

자료수집 

및 선별

자료분석

및 범주화
제언

•다문화 사

회공헌 사

업 급증,

 관련 연구

의 부재 확

인 

➡

•다문화와 

사회공헌

•사회통합

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

➡

•사회공헌

센터

•관련 매체

기사  

•기업별 홈

페이지

➡
•사회공헌 

사업 영역

•사회공헌 

유형 

➡
•다문화 사

회 공 헌 의 

방향성 및 

제안

<그림 2 연구 절차>

먼저 1단계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주목하게 된 까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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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공

헌’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

헌 사업과 사회통합의 긴밀성을 논한다. 

3단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를 위해 먼저 사회공헌센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9) 받은 기업별 

사회공헌사업 목록(총 387개 기업)에서‘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

한 결과(총 74개 기업)를 추출하였다. 

<그림 3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체 자료 추출 결과(일부)>

9)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밝힌 후 사회공헌사업 실무자(최민규 대리)로

부터 기초 데이터를 2021년 9월 23일에 전자메일로 전송받았다. 사회

공헌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기관으로 2007년에 신설되었으며 

본부 두 곳(서울시, 충북)과 9개 센터(중앙,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경북)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사회공

헌센터는 ‘사회공헌 종합정보 제공’, ‘사회공헌 네트워크 거점 구

축’,‘사회공헌 컨설팅 서비스제공’,‘사회공헌 문화 주도’,‘사회

공헌 전문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삼아 사회공헌의 올바른 분위기 조

성과 나눔의 문화 형성을 위해 힘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윤진 165

<그림 3>과 같이 목록화한 데이터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체기사와 기업별 홈페이지 검색을 병행하면서 교차 검토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그친 사업, <그림 3>의 목록에 

있더라도 다문화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판단되는 것은 배

제하였다. 반면 <그림 3>의 목록에는 없지만 자료 검색 과정에서 

새로운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는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4단계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을 질적으로 의미 범주화하

는 단계이다.10) 각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주

요 사업 영역(한국어교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와 음식나눔, 장

학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기

업 특화 사업, 대상별 사업)으로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논하였다. 

끝으로 5단계에서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제언한다. 

4.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주요 영역을 크게 한국어교

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와 음식나눔, 장학사업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다. 

10) 기업별 사회공헌 사업의 규모, 예산, 대상, 운영 방식 등이 다양한데

다 방대한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양적 수치로 밝혀내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피는 기초적인 논의

에 목적이 있는 만큼 분석 데이터의 의미 범주화를 통한 질적 접근 방

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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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도 가장 널리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한국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의 토대가 되며 다문화 구성원의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어교육 영역의 구체적인 사업 사례로는 학습지 교사가 다문화가정

에 방문해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1a), 성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1b) 

등이 있다. 다문화 한국어 학당 사업(1c)은 다문화 아동, 탈북 아

동을 대상으로 전문 한국어 강사를 신청기관에 연계하여 실시간 원

격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작되었다. 

(1) a. “대교,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어교육 책임진다", <머니투데

이>, 2008년 11월 21일자. 

b. “금호타이어, 베트남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모빌리티

뉴스>, 2012년 7월 30일자. 

c. “함께하는 한숲, KB국민카드·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2021

년 청소년의 미래 밝히는 ‘다문화 한국어 학당’ 진행”, 

<한국강사신문>, 2021년 2월 15일자.

     

한국어교육 사업은 기업별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형태(1a)도 있으며 다문화센터나 유관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

하는 형태(1b-c)도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교육에만 치중하지 않고 

언어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이중언어교육 사업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4.2. 모국방문지원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중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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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국내 입국 이후 모국 방문이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은 고향에 대

한 그리움을 달래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엄마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삼성생명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주여성 모국방문 프로젝트(1a)의 일환으로 여

성단체와 손잡고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선발하여 모

국 방문을 지원했다. 국민은행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방학 기간에 가족들의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2b)을 

2012년부터 펼치고 있다. 

(2) a. “삼성생명 "동남아 출신 며느리들 친정 다녀오세요"”, <아

시아경제>, 2007년 8월 1일자. 

b. “국민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인원 선발”,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24일자. 

c. “포스코1%나눔재단,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쿠키뉴

스, 2019년 10월 28일자.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아 온 포스코에서는 

2011년부터 임원과 부장급 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왔고 2013

년에는‘포스코1% 나눔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특히 미래 세대와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 사

업에 주력하고 있는데‘다문화가정 모국 방문’(2c)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모국방문사업 수행에 제약이 따

르는 만큼 이를 대체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발굴 및 전환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및 할인11), 

11) 아직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지자체 사업의 

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

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10%)를 감면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경

기도, “다문화가족에 연중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조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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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가족을 위한 한국 기념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며 코로나 팬

데믹 상황 종식 이후에는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모국의 부모 초청 

지원’,‘출산 전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 초청사업’등으로 탄

력적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3.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에 대

한 것도 폭넓게 실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행사도 있으나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한국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다회기 프로그램

(3a)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김장철에 함께 김치를 담가 보기도 

하고(3b)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눔 활동(3c)으로 체험하게 하는 프로

그램 등이 있다. 특히 (3a)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와 한국인 주부

를 한 팀이 되어 함께 요리를 체험하고 자국의 이색 음식도 만들어 

함께 맛보는 ‘포트럭파티’행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

다.

(3) a. “CJ제일제당, 다문화가정 주부 쿠킹클래스 운영”, 2010년 6월 

28일자.

b. “CJ그룹, 다문화 가족 위한 ‘김장클래스’ 진행”, <시사매

일>, 2012년 11월 15일자. 

c. “한화생명·한화손보, 다문화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매일

신문>, 2018년 11월 27일자.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요리교실과 음식나눔 사업은 음식문화를 

매개로 정주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음식을 함께 

맛보고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경험할 수 

착 지원’“, <이코노뉴스>, 2021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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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음식문화와 관련된 향후의 사회공헌 사업은 음식문화의 다양성

을 알리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는 주로 한국인 강사가 주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주민과 정

주민 요리 강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출신 지역과 

국적 구분 없이 누구나 요리교실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

한 이주민이 언제나 사회공헌 사업의 수혜자의 입장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선배들이 모국 음식을 만들어 초기 정착 이민

자 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음식 나눔을 실천하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4.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나

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역사가 긴 형태 중 하나이

다. 

(4) a. “하나금융, 다문화가정 지원 ‘앞장’”, <이투데이>, 2011

년 7월 14일자. 

b. “롯데그룹-‘만분클럽’ 환경기금 기부 다문화 가정 후원 사

업도. <경향신문>, 2008년 3월 31일자.

     
하나금융은 천주교 산하 사회공헌단체인‘재단법인 바보의 나

눔’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및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4a) 바 있고 롯데그룹에서도 다문화가정 후원 사업(4a)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장학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업의 수월성을 보장

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학업 및 진로 탐색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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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험의 검정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잠재적 수혜자가 자신이 세운 

학업 목표를 정해진 기간에 성취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 

또는 격려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가 일정 기

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수혜자를 위해 교육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

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선순환적인 장학사업이 될 

것이다. 

5.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유형을 기업별 특화 사업과 

대상별 맞춤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논한다. 

5.1. 기업별 특화 사업

본고에서는 기업의 중점 사업이나 방향성이 다문화 사회공헌 사

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을 기업별 특화 사업으로 보았다. 이를테

면 금융 관련 기업에서‘경제교육’을 하거나 매체 및 방송 관련 

기업에서‘방송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 a. “법무부와 이민자 대상 경제교육 실시”, <매일경제>, 2016

년도 5월 2일자. 

b. “CJ ENM 오쇼핑 "다문화 가정 청소년, 글로벌 방송 인재로 육

성", <전자신문>, 2019년 10월 22일자. 

c. “다문화 아이들 '한글·한국문화 교육'… 랜선 타고 전해진 

KT의 선물”, <경인일보>, 2022년 1월 20일자.

d. “더페이스샵·(사)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여성에 화장품 전

달”, <동포타운신문>, 2014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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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 분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

가 법무부와 함께 진행한 이민자들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 소

식(5a)을 접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교재 개발과 강사 업무를 

맡고, 법무부는 교육장소와 교재 발간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대

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한국 사회에 원

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재는 8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관련 기업의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 사례를 들 

수 있다.(5b)는 CJ ENM 오쇼핑이 주최하고 비영리사단법인 아시아

교류협회가 주관한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해외 직무를 

체험하며 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방송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12) 

셋째, KT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랜선에듀'를 제공함으로써 한

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가정의 초등

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5c). 이 사업에는 강남서부광

역본부,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경기도교육청, 대교가 손을 잡

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화장품 기업인 

더페이스샵이 이주민여성에게 화장품을 전달한 것(5d)도 기업별 특

화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기업별 특화 사업은 물품 지원을 비롯

해서 기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까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업별 특화 사업은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이미지 및 영업 이익 제고와 같은 파급 효과를 끌어내기가 용이하

다. 향후의 기업별 특화 사업은 단발성의 체험 행사나 일시적인 교

육을 넘어 중장기적인 진로 및 취업 훈련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이 

12) 행사 내용 중에는 CJ ENM 오쇼핑 부문이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비디오(V) 커머스 콘텐츠 제작 센터 '다다(DADA)스튜디오 베트남'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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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다문화 우수 인재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장기 투자로서 각 기

업의 특화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5.2. 대상별 맞춤 사업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크게 아동·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전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상별 맞춤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보이고자 한다. 

5.2.1. 아동·청소년 대상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이다.13)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아동·청소

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역사/놀이 체험, 

학습/진로 교육학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13)『2021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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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청소년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내용

언어

교육

• 하나금융그룹 ‘다린’ - “하나 Kids of Asia” 

  : 이중 언어 및 부모나라 문화 교육

• 미래에셋대우 ‘박현주재단’ 

  : 이중언어교재 개발(전자책),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문화예술

교육

• 삼성카드 - “젊은 예술가·다문화 학생 위한 ‘상생 무대’”

  : 공연 수익금을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비로 지원 

활동

역사

/놀이 

체험

•삼성물산 - “Go(古) Together” 

  : 고궁, 유적지 견학 등 역사교육 실시(2014~)

• CJ나눔재단 “다문화 아동과 남산 ‘봄소풍’ ”

  : 어린이날 기념 체험 행사(남산타워, 청와대 방문)

학습

/진로 

교육

• 하나금융그룹 ‘다린’ -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

• 코오롱글로텍 - “무지개디딤돌멘토링”(2015~)14)

  : 같은 다문화 배경의 대학생에게 학습멘토링 받음

• KB국민은행 - “KB스타비(飛) 꿈틔움 다문화기술학교”

  : 다문화가정 사회초년생 대상 전문기술 및 한국어 학습 

지원

학비 

지원

• 하나금융그룹 ‘다린’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선발  

  : 다문화 가정의 우수 학생에 대해 장학금 수여

• KT그룹 콜센터 업무 자회사 케이티스 

  : 다문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와 학습보조비 지원, 중고

생 장학금 지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언어교육’에는 이중언어교육과 부모

나라 문화 교육 및 관련 행사가 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은 다

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4)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이 따르게 되면서 비

대면으로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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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놀이 체험’에서는 주요 유적지 및 고궁 견학을 통해 역

사를 배울 수 있고 특별한 날 열리는 행사 참여로 아동·청소년에

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도록 한다. 최근에 다문화 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습/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 멘토링과 전문

기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코오롱의‘무지개 디딤

돌 멘토링’은 같은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학교 

공부와 문화체험을 함께 하는 것이다. KB스타비(飛) 다문화기술학

교는 다문화 사회초년생을 위해 2016년 개교하였으며, 이미용, 용

접, 관광가이드 자격증 취득 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실습, 인

턴활동 기회를 제공한다.15) 

이상의 사례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학비 지원도 다문화 사회공

헌 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2020년도 신규 사회공헌 사업 

중에 다문화 배경 초등생의 심리 상담/치료 사업(삼성전자서비스)

을 발견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49). 이 사업에서는 전

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하여 미술, 음악 활동을 통한 심리 상담/치료

를 하도록 한다. 심리적 불안을 겪는 다문화자녀의 정서 안정 및 

성장 지원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다문

화 사회공헌 사업이라 판단된다.

5.2.2. 결혼이주여성 대상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서 한국

어와 음식문화 교육에 대한 것은 앞서 4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결

혼이주여상 대상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취업/일자리 관련 사업이다. 

 

15)“국민은행, KB스타비(飛) 꿈틔움 다문화 기술학교 개강”, <국민은행> 

2016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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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내용

한국어

교육 

• 포스코TMC ‘급여 1% 나눔 기금 후원사업'으로 운영비

로 지역 다문화센터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지원

(2014)

음식문화 

• 미래에셋대우 

  : 다국어 한국어 요리책 무료 배포(2009년~) 

• CJ그룹 “다문화가정 여성 초청 김장클래스 진행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 포스코 “결혼이민여성 친정 식구 되어주기” 

  : 성공적인 한국문화 정착을 위해 회사 임직원 가족들

과 결혼이민여성 1대1 결연(2012년)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 

• 포스코ICT “사내 다문화카페 'cafe Wee'”오픈16)

  :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카페오아시아’와 공동 운영하

여 결혼이주여성 고용

• 케이티씨에스(kt cs) “콜센터 견학 및 긴급 전화 활용법 

교육”

<표 2>에서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

공헌 사업의 특징은 한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 관심

이 높다는 점이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주류집단과의 관계는 정착

의 핵심적인 척도이자 이민자 집단 내부에서는 동원하기 어려운 사

회적 자본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김이선 외 2021)를 갖는다

는 점에서 볼 때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사회공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자기 계발과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매우 부합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16) 포스코P&S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체험, 공예

교실,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다문화 결

혼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카페 ‘카페오아시

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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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에는 다문화가

족을 위한 행사 개최, 현물 지원, 모국방문, 상담서비스 제공을 꼽

을 수 있다. 

 <표 3 다문화가족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기업 내용

캠프 및 

행사 개최 

동부화재,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한화케이칼, 

한화이글스, 포스코건설

• 단독이나 지자체 및 지역 다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캠프 진

행 또는 명절 음식 나누기 행

사 실시

현물 지원

하나금융그룹, 

대우인터네셔널(포스코) 
• 김장 나눔

LG실트론, LG엔시스 • 도서기증

더페이스샵, 미래에셋대우, 

대교, 케이티스(kt is), 

한화손해보험

• 바자회 수익금 전달 및 지역 

다문화가족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모국방문

현대종합상사, 

KB국민은행, 금호타이어, 

포스코ICT

• 모국방문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케이티스(kt is)

• KT “‘Together 콜센터’17) 

  : 다국어 상담지원(2013~)

다문화가족 대상의 맞춤 사회공헌 사업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다국어 콜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이다. 2013년에 개소한 

‘Together 콜센터’에서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불편사항 처리와 

함께 생활에 대해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7)“KT, 통신업계 최초 '다문화가정 상담서비스' 제공…'Together 콜센

터’개소”, <세계일보>, 2013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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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

석함으로써 그 영역과 유형을 고찰하였다. 그간 기업의 사회적 책

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

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관련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

로 급격하게 진입한 한국 상황에서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관련 데이터와 매체 기사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

으로 ‘한국어교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

눔’, ‘장학사업’을 들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 사업은 이주민이 

한국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인 언어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모국

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으로 친정에 가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

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간의 향수를 달래고, 다문화가정 자

녀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요리

교실에서는 요리 배우기뿐만 아니라 정주민과 자연스러운 인적 교

류의 장을 제공하면서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를 접하고 나눔도 실천

하도록 한다. 장학사업은 많은 기업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랜 기

간 지속되어 온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우수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을 ‘기업별 특화 사

업’과 ‘대상별 맞춤 사업’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기업별 특화 

사업은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기업의 이미지 및 영업 이익 제고와 같은 파급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품 기업에서는 한국의 식문화와 요리법

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여러 나라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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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

다. 한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대상별 맞춤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학습/진로 측면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 결혼이주여성에게

는 정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취업교육/일자리 창출 등에 주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살핀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영역별, 유형

별 사례들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으

나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나 결과의 기여도 측면까지는 본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

헌 사업을 분석하고 조망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를 계기로 다문

화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관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보

다 세밀히 논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은 특정 소외계층에 편중된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 이주민과 정주민

을 포괄한 다문화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 ‘다양

성’, ‘포용’이라는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사회

공헌 사업의 수혜자가 시혜자가 되어 나눔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적

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기업 윤리를 바탕으

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

임 의식과 진정성,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지속가능한 지원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될 때 다문화 사회공

헌 사업은 보다 큰 파급력을 수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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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Collaboration System of the Multicultural 
Immigrants Plus Center based on Delpi Analysi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183-212. In order to provide 
more integrated public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migrants in one place considering users’ convenience, the 
Multicultural Immigrants Plus Center (MIPC) has been 
establishing since 2017, as a collaborative model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Using the Delphi survey, this study 
analyzes the areas of collaboration structure, footing, an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of the MIPC and suggests a 
way to activate the center's collabor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Delphi survey, this study attempte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short-term 
collaboration, there must first be a common vision and goal 
setting in terms of a collaboration structure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practical level withou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information desk must be operated 
practically. Second, in terms of the collaboration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seek practical collaboration reinforcement through 
agenda setting. In order to promote mid- to long-term 
collabor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reorganize the law for 
effective center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by 
proposing policies that consider both the collaboration basis and 
the collaboration reward system. Second, in terms of the 
collaborative structure, a demand survey should be conducted. 
(Hanshin Universit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al Immigrants Plus Center, collaboration, delph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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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문화가정과 체류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과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서별로 주민 유형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

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24 외국인서비스, https://www.gov.kr/

portal/foreigner/ko). 그러나 각 부처별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

라 서비스 제공의 분절화 및 파편화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

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법무부·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2020).

이에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통

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처간의 협업모델로 다문화

이주민플러스 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법무부·행정안전

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2020). 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 음성·광양센터, 서울 은평 및 

성동구 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법무

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2020). 

현대 국가의 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하나의 부처에

서 다룰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벽을 뛰어 넘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이종현·한경석 2012; 김영록 2013). 그러나 실제적으

로 협업 수행 자체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김정해 2016). 

그 이유는 다양한 부처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들의 경우 

기능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

기 때문이다(김영록 2013; 김정해 2016). 따라서 협업이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협업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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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제도와 행태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은 제도체계로써, 협업

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도, 조

직, 인력, 규정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Thomson & Perry 2006). 또 

다른 한 가지는 실제 행태체계로써, 제도체계는 협업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행태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체계는 종사자들의 역량과 능력, 종사

자들 간의 상호관계와 의사소통 수준, 인사관리(성과관리) 등에 따

라 상이한 협업의 결과를 직면하게 한다(Fountain 2013). 

이렇듯, 협업은 제도체계와 행태체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지

만, 아직까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업 관련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들 대상의 델파이 조

사를 2차례 실시하여 협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둘

러싼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협업의 현황을 행태적 측면에서 진단 

및 분석하여 센터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립 배경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인구 대비 2.16%)(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2019년

까지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4.87%(252만명)로 매년 증가하

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93%(204만명)로 감소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이렇게 증가하는 체류외국

인을 위해 한국 정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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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사업들의 운영에 있어 중복성, 파편성 문제로 인하

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대상자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로 다른 사업 운영1)

으로 인해 체류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편의성, 비통합

성을 가진다는 비판에 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법무부는 전체 외국인 대상의 체류와 출입,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과 유학생 대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체류외국인을 엄격하

게 분류하거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각 사업들의 대상자만 

세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점에 노출하게 되었

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 출입국관리소,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외국인사회통합센터, 고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복합적인 수요가 있을 때 이들 기관 또는 센

터들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서

비스로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체류자격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의 서비스를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 

및 센터에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에 노출되었다. 또한 이들 가족 

중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위한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나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고용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해결해

야만 하는 불편함이 증가하였다. 대상의 엄격한 분류와 지리적인 

이동의 불편함과 더불어,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센터나 

1) 정부 부처별 체류외국인 대상의 서비스는 크게 적응 지원 서비스와 민

원 행정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 지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의 외국인 지

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적응서비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설립된 외국인고용노동센터에서의 서비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대상 

지원 서비스가 있다. 민원 행정 서비스는 출입국 관리소(청)의 체류 

민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센터의 외국인 고용허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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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이 중복하여 제공되고 있어 사업 조정의 문제점들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수자 2021). 또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서비스, 법무부의 외국인사회통합센터는 전국적인 전달망

을 구축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출입국 관리소

의 수는 부족하여 이들 외국인들이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성과 통

합성을 증진하고, 이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기관 

및 센터들의 지역사회 중심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체류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해 다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 

간의 협업과 협력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일선기관 및 센터들

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 즉, 지

리적 불편성, 유사 중복의 비효율성,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체류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일선기관들 간의 서비스 연계와 협업을 증진하여 통합

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안부 주도로 설립된 센터가 다문화

이주민플러스센터이다. 

2.2.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의 실제2)

2.2.1.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전달체계

<그림 1>과 같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다수 부처의 협업모

델로 다양한 체류외국인 대상별, 한국사회 적응 지원서비스인 한국

2)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발간한 2020년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

부·지방자치단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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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 상담, 통·번역 등의 세부프로그램과 출입국과 체류관리 

서비스 및 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이다. 협업의 유형은 공간통합형과 기능

추가형으로 구분된다. 공간통합형은 각 기관이 하나의 공간에 참여 

기관이 입주하여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기능추가형은 

기존 기관의 공간에 타 기관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

해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한 공간

에서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하며, 센터 방문시 편리성을 고취시키며, 복합 민원 및 서비스 욕

구를 원스톱 지원 가능한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이

주민플러스센터에 참여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하여 인적, 물적 자

원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이다.

<그림 1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2020).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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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체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고유의 업무와 기

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협업을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

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즉, 각 참여 기관의 사업 운영과 

지위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며 협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와 실무협의회를 구축하여 각 기관 간의 의견 조정과 조율을 통해 

협업이 이루어진다. 참여 기관 중 주관기관3)의 장이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장을 겸임하지만, 다른 참여기관의 지휘와 명령권은 없

으며, 다만 참여 기관 간의 의견조정과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지역사회 체류외국인에게 공간적으로 센터 내에 주관기관의 부

서들과 참여기관의 부서들이 한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최

대한 지리적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때 

임차비,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다. 참여기관 각각의 고유 업무를 위한 비용은 참여기관에서 부담

한다.

센터 내에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협업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단순 상담, 민원, 서비스인 경우 각 참여기관으로 

안내창구에서 안내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한다. 복합민원 

및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체류외국인의 경우, 운영위원회

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참여기관 간의 협업을 시도하여 통합서비

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센터는 협업 및 연계를 시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체

류외국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성과의 지표를 센터 내 

적어도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동일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연계 및 협업으로 보고, ‘건’ 단위로 측정이 이루

어진다. 

3) 센터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설치(공모) 신청하거나 통합 전 기존 

건물을 운영 또는 소유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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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현황

2017년 10곳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시범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 다양한 외국인 대상의 다수부처 간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22곳의 지자체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9곳의 

지자체에 공간통합형, 나머지 13곳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능추가형

으로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의 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등)의 수요에 입

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3. 협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

2.3.1. 협업 개념

협업체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서 많은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록 2013). 협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Mattessich(2005)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조

직이 참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ryson et al(2006) 연구에서는 단일 조직이 달성하기 어려

운 목표를 여러 조직들이 정보와 자원, 활동, 능력 등이 공유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Thomson & Perry(2006)의 연구

에서는 자율적인 행위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상을 통한 상호작

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조세현(2015)은 공동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말하고 있으며, 김정훈과 황성원(2016)

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수 행위자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재호(2013)는 다수의 기관이 서로 행동을 조율하는 것을 협

업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윤권(2014)의 경우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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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부분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의 참여, 그리고 하나의 조직으

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동의 목표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

조직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2. 협업 구성요소와 촉진요인 

협업을 구성하는 요소 및 협업 촉진 요소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Bryson et al(2006), 

Thompson & Perry(2006), Koschmann et al(2012) 등이 있다. 

Bryso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공식적/비공식적 절차,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 영향요인과 제약 등으로 협업의 구성요소를 구별하

였다. 절차의 구성요소는 동의, 리더십, 정당성, 신뢰, 갈등관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조의 구성요소는 멤버십, 

구조적 환경, 거버넌스 구조 등으로 제시하였다. Thompson & 

Perry(2006)에서는 구성요소를 크게 선행조건, 절차, 결과로 나누

었다. 이때, 절차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절

차를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행정, 거버넌스, 조직의 자율성, 

조직간 관계, 신뢰규범 및 상호적 혜택을 포함한다. Koschman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들었

는데, 중요한 의사소통 향상, 구심력(통제)과 원심력(자율)의 원

리, 분명하고 안정적인 정체성 만들기를 협업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Bryson et al(2015)은 기존의 2006년 연구를 바탕으로 그 

이후 10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종합하여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제

기하였는데, 우선 기본 구성요소를 선행요건, 초기조건 및 추진요

인, 협업과정, 협업 구조,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 갈등과 긴장, 

책임과 결과의 7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선행요건으로는 제도적 환

경, 초기 조건 및 추진요인으로는 상호의존성, 인센티브, 공동의 

목적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협업과정에서는 신뢰와 헌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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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매커니즘 등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하였고, 협업 구조에서는 

규범과 규칙, 관행 등이, 상호작용에서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갈등

해소에서는 힘의 불균형과 제도의 복잡성, 책임과 결과에서는 가시

적 결과 등을 세부적인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김정해(2016)는 앞

서 소개한 해외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상황에 적용가능한 이론적 틀

을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요소로 물적, 인적자원과 법률 등의 협업 

인프라, 역할과 책임의 구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협업구조, 협업 수

행절차, 최고책임자의 관심 등 협업 리더십, 상호 조직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업 문화, 협업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

업의 역량, 협업갈등에 대한 조정 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2.3.3. 협업 성공요인과 방해요인

협업의 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부분은 협업의 성공

요인과 방해요인에 관한 것이다. 협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은 참

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보상구조, 규정과 

제도(협업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중요성 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

다. 이론적으로는 자원의존 이론, 교환 및 거래비용, 포괄 정부 등

의 이론들이 활용되고 있다(김정훈·황성원 2016). 이러한 연구들

은 주로 사례연구와 이론연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례

연구의 경우 주로 해외 조직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협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과 법·제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박천오 외 2012; 김정해 2016), 동시에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도 강조되었다(김영록 2013). 협업의 구조와 관련해서

는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의 중요성(김정해 2016), 그리고 협업 

행정을 주도하는 기관의 제도(진종순 2013), 담당 부서 간의 명확

한 책임과 권한 분담(진종순 2013; 석청호 2013) 등이 제시되고 있

다. 협업의 절차와 수단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공동 목표(김영록 

2013; 석청호 2013)의 중요성 강조, 협업부서 간의 높은 상호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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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2013), 성과관리제도를 협업의 구조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

(고경훈·김건위·이승종 2014)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

김정해(2016)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협업 행

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협업의 구조와 절차의 확립 및 개선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협업 전담조직의 설치, 주도기관 제도화 등

의 의견과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제

시 등의 협업 촉진 수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갈등조정, 

협업의 역량, 예산 배분은 소수의 연구에서 성공요소로 설명하고 

있었다.

김정훈과 황성원(2016)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대상으로 한 

협업체계 진단에 있어서 협업 이전의 환경(제도의 설계, 기관들 간

의 전문성, 자원 동원능력 등의 상호의존성, 협상 능력), 협업 과

정(참여 기관들 간의 거버넌스, 자율성, 정보공유의 형태와 내용), 

운영성과(공동의 목적 달성, 조직의 역량 강화)를 핵심 요소로 간

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리더십, 상호 신뢰, 상호호혜성은 전체를 

고려하는 협업 구조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김태진과 동료들(2015)은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능동적 협업 문화, 

거래비용의 축소, 보상 및 인센티브의 제도,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제시했다. 반대로 과도한 경쟁문화라던가 

획일적인 성과관리는 협업을 저해한다고 제시하였다. 동시에, 신

뢰, 친사회성, 리더십, 원활한 의사소통 등 비제도적인 조직 문화

적 행태적 요소 또한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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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업의 주요 

요소(요인)을 구조화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협업의 핵심적인 

요소(요인)로는 협업의 기반, 협업 구조, 그리고 협업에 대한 보상

체계 3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협업의 기반에는 조직 내부의 법, 규정, 매뉴얼 등의 성문화된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조직 외부의 환경적 지지와 여건 역시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협업의 구조는 협업의 체계

와 관련된 요소, 즉 기관 간의 관계 및 권한 배분, 운영 형태 등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들, 즉 조직에 대한 소속

감, 리더십, 기관 상호 간의 신뢰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협

업에 대한 보상체계는 성과의 측정, 그리고 인센티브의 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이렇게 구조화한 협업의 핵심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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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를 기반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협업 

현재의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협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 하

였다. 

3.2. 조사대상과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업체계의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 분석기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

인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들을 도출할 때 유용한 분석기법이다(노승

용 2006). 협업조직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협업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행정학 전문가 5명(교수 5명)

과 사회복지·이민 전문가 5명(교수 2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야 직위 및 참여인원

조직·행정 교수 5명

사회복지·이민 교수 2명, 박사급 연구원 3명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자>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적 대안을 찾으려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실태를 파악한 내용들을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하고, 검토한 뒤 협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려 하였다. 이때,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협

업의 구조화를 위한 방안, 협업에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기타 의견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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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조사 자료의 개방형 응답을 구조화하여 분류한 뒤 중요성과 

정도에 대해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중요성의 경우 리커드 5점 척도를 기반으로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리커드 3점 척

도(1-단기적, 2-중기적, 3-장기적)로 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절차는 먼저, 전문가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하여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1차 델파이 조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

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10명 모두 설문에 응답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명 중 7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야 설문내용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협업기반

법, 규정, 매뉴얼 등의 성문

화된 제도, 조직 외부 환경

과의 옹호적 관계 및 여건

개방형 

설문

폐쇄형 설문: 

① 중요성

  (리커드 

  5점 척도),

② 시급성

  (리커드 

  3점 척도)

협업구조

기관들간의 관계, 권한 배

분, 운영 형태, 조직에 대

한 소속감, 리더십, 기관 

상호간의 신뢰 

협업보상체계 성과의 측정, 인센티브 현황

<표 2 델파이 조사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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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1차 델파이 조사결과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질문들로 설문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을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인 협업기반, 협업구조, 협업 보상

체계를 적용하여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업기반의 경우 총 5가지 주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법적인 근거의 필요이다. 조례를 단기간에 마련하

기 어렵다면 각 자치단체가 기본 역할과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표

준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번째로, 현재의 분절화된 

조직체계보다 여러 기능과 역할을 연계해볼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서의 논의를 통해 공통의 목적 설정, 미션과 비전의 제시 등을 통

해 모든 협업기관 종사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였다. 넷째, 센터와 이주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간의 협력적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은 장기적으로 센터 자체 예산 확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공동으로 민원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협업구조와 관련된 의견들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참여기관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어떠한 종류의 민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협업이 필요한 

민원을 찾아내어 협업의 의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 데스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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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설명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

불어, 민원에 대한 교육의 날 행사 역시 시행해야 함을 제언하였

다. 네 번째로, 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을 통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만족도와 애

로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

였다. 여섯 번째로, 성과나 협력체계에 대한 소식지 발간을 통해 

센터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협업의 보상체계는 4가지 의견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센터로 파견오는 직원에 대해서 센터장이 한시적으로 파견

동안에 인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에 이를 명시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로 파견 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해

야 함을 피력하였다. 세 번째로,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협업에 대

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 심사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언하였다. 그리고 파견자에 대한 조항이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제언하

였다. 네 번째로, 센터장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센터의 운

영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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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1. 

협업 

기반

1-1. 협업조직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

려울 수 있어 각 자치단체가 필수적인 기능과 구성에 활용

할 수 있는 표준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현재의 병렬형 조직체계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연결된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발전 필요

1-3. 공동의 목표, 비전과 미션을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구성하

고 참여 기관 종사자들에게 공유함

1-4. 센터와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함. 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는 센터 스스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 가능함

1-5.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민원의내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기관들이 공유함

2. 

협업 

구조

2-1. 기관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 필요

2-2. 안내 데스크의 구성을 통해 주요 민원들을 확인하고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협업의 의제로 상정함

2-3. 가장 많이 신청되는 민원들을 확인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의 날 행사를 시행함

2-4. 홍보의 강화를 위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을 협업을 통해 

시행함

2-5. 협의회에 의한 플러스센터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수행

2-6. 센터의 성과나 협력체계에 관련된 소식지 발간, 정보의 공

유 및 센터간 경쟁 유도

3. 

협업 

보상

체계

3-1.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 센터장이 평가권을 가지게 

하며 근거 법령을 제정함 

3-2. 파견 직원에 대하여 수당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함

3-3. 파견 직원에게 협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 심사시 

반영함.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3-4. 센터장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센터의 운영결과에 

대해 센터장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표 3 1차 델파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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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차 델파이 조사결과

1차 델파이 조사 때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정책 제언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정책들 중 중요도와 시급성들에 대해 2차로 질문

하여 구체적인 협업 체계 개선의 방안들과 로드맵을 결정하였다. 

4.2.1. 정책 중요도

정책 중요도의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1-1번, 즉 협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6명의 응답자는 매우 중요, 1명이 중요함이라고 응답하

여 총 7명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다른 모든 방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다

부처 협업체계의 본질적인 한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다른 

모든 운영 방안이 무력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

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1-5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었다. 센터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 간의 민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 3

명, “중요” 3명, “보통”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센터 내 

기관 간의 정보 공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의 공유가 쉽

지 않고, 다른 기관의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고용부나 법무부의 경우 중앙정부 직속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데이

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

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

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3순위로 지목된 것은 3-1번, 즉 파견기간동안 한시적인 센터장

이 평가권을 가지는 것과 2-1번, 상호데이터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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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개발이었다. 센터장의 평가권은 성과평가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으로 금전적 보상(수당 등)보다 더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지

적되었다. 상호데이터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의 경우 1-5번과 이어

지는 부분이며, 이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 현재 존

재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자료 

공유, 그리고 복합 욕구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등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협의회를 통한 회의로서도 충분히 공

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협업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순위로 지목된 것은 3-4번, 즉 센터장의 운영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것도 역시 성과평가의 개

선방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3-1번과 연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번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센터장이 파견된 직원의 성과를 평가

하는 권한 확대를 의미하며 또한 센터장에게 센터의 운영결과에 대

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

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성과평가에 있어서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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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제안

1 1-1. 법적 근거의 마련

2 1-5. 민원 응대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마련 및 공유

3
3-1. 센터장의 센터 직원에 대한 평가권 부여

2-1. 데이터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개발

5 3-4. 센터 운영결과를 센터장 평가에 반영

6 2-2.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한 안내데스크의 운영

7
3-3. 협업을 위해 파견된 직원 가산점 부여

1-4. 이주민을 위한 시민단체들과 센터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9 1-3. 공동의 목적, 미션과 비전의 공유를 위한 협의회 활동 강화

10
1-2. 매트리스 조직으로의 전환 고려

2-4.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의 날 행사를 협업을 통해 시행함

12 3-2. 협업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13 2-2. 가장 빈번한 민원에 대해 기관간 협업으로 교육의 날 행사

14
2-5. 협의회 중심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만족도 조사 및 

장애가 되는 업무에 대한 조사 실시

15 2-6. 협력체계 소식지 발간을 통한 상호간 경쟁 유도

<표 4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 순위에 따른 정책제안>

4.2.2. 정책 시급성

전문가들은 1-단기, 2-중기, 3-장기로 나누어 각 정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정책적 우선순위는 정책적 중요성과 무관

하게 단기적으로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로 구분하

였다. 해당 점수가 낮을수록 단기적, 클수록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은 1-3, 즉 협의체를 

통한 공동의 미션과 목표설정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2-2 안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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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민원의 내용 확인, 2-3 가장 많은 민원

에 대한 민원 교육의 날 행사 시행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

로 홍보의 날 행사 도입, 센터장 평가권 도입 등이 단기적으로 시

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먼저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

급한 대책과 함께 시작하기 쉬운 단순한 협업 구조를 단기간에 구

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1-2 매트릭스제도의 도입, 3-3 파견된 직원에게 가산점 

제공, 그리고 1-5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도입은 가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축해나가야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조직 자체의 변

화, 법령 및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단기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접근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매트릭스 제도 도입의 경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

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행정조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장기적으로 서서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많았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제도의 구축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

각하는 정책적 중요성은 법적근거의 마련과 제도의 구축이라는 점

이 더 두드러지고 있었다. 즉, 세부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아이

디어들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

른 협력기관의 사례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기관에 대

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영계획을 내놓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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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중요 정책 제언

단기적 

1 3-1. 센터장의 센터 직원에 대한 평가권 부여

2 2-2.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한 안내데스크의 운영

3
1-3. 공동의 목적, 미션과 비전의 공유를 위한 협

의회 활동 강화

4 3-4. 홍보의 날 행사 시행

5 3-3. 교육의 날 행사 시행

중

기

중·단

기적

1 2-4. 센터장에 의한 운영 결과 평가 시스템 구축

2 2-2. 파견된 직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3

2-5. 협의회 중심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만족도 조사 및 장애가 되는 업무에 대한 조

사 실시

4
2-6. 협력체계 소식지 발간을 통한 상호간 경쟁 유

도

중·장

기적

1 1-1. 센터의 법적인 근거 마련

2
2-1. 데이터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개발

장기적

1 1-5. 민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공유

2 3-3. 파견직원에 대한 협업 가산점 제공

3 1-2. 매트리스 조직으로의 전환 고려

<표 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시기별 & 중요도에 따른 정책 제언>

5. 결론 및 제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형별·부처별 체류외국인 대상의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어 분절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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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에게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이주

민플러스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

업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협업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으로 파견기간 동안 파견직원에 대한 센터장의 

평가권 확립, 안내 데스크를 설치를 통해 공동민원을 파악하여 협

업의 의제로 설정, 공동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 논

의, 홍보의 날 개최, 교육의 날 개최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중단기

적으로는 센터장 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해 운영에 대한 센터장의 책

임성 강화, 파견직원에 대해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 지급, 협의회 

중심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만족도 조사 및 장애가 되는 

업무에 대한 조사 실시, 소식지 발간을 통해 센터간 정보 공유 및 

경쟁유도 등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센터를 위

한 법률적 기반의 마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행

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마련을 제시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민

원처리 내용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파견직

원에 대해 협업 가산점 부여 및 승진심사시 반영, 매트릭스형 조직

으로의 전환 고려 등의 의견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업 

증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표와 추진 영역들을 제시하려 

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정책목표는 협업을 통한 이주민들

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민원해결 만족도 향상으로 정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협업기반, 협업구조, 협업 보상

체계이다. 이를 다시 정책 중요도에 따라 단기, 중장기 방안에 따

른 세부 정책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협업증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인 변화나 제

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차원에서 가능한 협업 구조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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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방안 제안이 필요하다. 첫째, 협업구조 측면에서 공동의 비

전과 목표설정, 안네데스크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각 기관

은 대부분 화학적 융합보다는 물리적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

적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주

관기관의 주도로 협의체를 통해 워크숍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참

여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조직 목표를 

논의하고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안내 데스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1층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원하

는 곳으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 데스크를 센터별로 설치하고 안내

의 업무와 더불어 각각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수요 및 이용자 정

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협업구조 측면에서 협업 의제설정을 통한 실제적인 협업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홍보, 교육의 날 행사의 계획 

및 실행을 공동 의제로 만들 수 있다. 현재 협업을 위한 구조물은 

협의체가 유일하나, 협의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의 작업

이 필요한 협업의제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가 잘 되

지 않아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

속기관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월 1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현장

의 민원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홍보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업

의 증진과 더불어 센터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센터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지 발간이 필요하다. 분기별

로 한 번씩 센터의 소식과 성과에 대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 발간 작업 자체가 협업의 의제이며, 발간 작업

을 통해 새로운 협업의제도 발굴될 수 있으며 홍보 및 정보 공유에

서도 유용할 것이다. 

중·장기적 협업증진을 위해서는 협업기반과 협업 보상체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제언과 협업구조 측면만을 고려한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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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협업기반과 협업 보상체계를 동시에 고려

한 정책 제언으로 실효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권한 부여를 제언하려 한다. 첫 

번째로, 센터장의 평가권 강화 및 센터장 평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서 파견 기간 동안은 센터

장이 근무평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

장 자신도 센터의 성과가 본인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센터장에게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

우 센터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바탕으로 파견이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원 소속

기관장이 임용, 성과 평가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파견된 직원은 

협업조직에서 전념할 동기부여가 높지 않다. 따라서 인사법령 또한 

협업조직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 인사 운

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협업조직의 단체장 혹은 주관부처

의 장이 파견직원 임용, 파견된 직원의 성과 평가의 권한을 위임받

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

임 강화 및 권한 부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센터

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주민들은 본인

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해야하며, 이

를 위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예산지원 등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권한 위임 법 규정을 통해서만 가

능하므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내데스크의 구성 및 

운영은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수요를 파

악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와 수요를 기반으로 센터 소속기관

들이 협업을 수행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좀 더 적절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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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별 자체 만족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센터 운영상의 협의체를 통해 자체적

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 만족도 조사 그 자

체로 협업의 의제가 될 뿐 아니라 각 센터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 대

상의 질적, 양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실질

적인 서비스 공급자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종사자들과 이용자

인 다문화가족과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좀 더 실효

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이다. 

그러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력체계를 연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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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20:00 ~ 21:00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1명

  4) 회의 안건 및 보고

    ① 2022년 학회 운영 방향 

    ② 논문집 추가 발간(3회), 제10집(3.30) 논문 모집 현황

    ③ 총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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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원 관리 현황 및 회원 확대 방안

    ⑤ 연구윤리 활동 및 출판 관련 저작권 양도 내용 명시(규정 

개정) 

  

▣ 제10집 편집위원 회의 제4차 회의

  1) 일시: 2022년 3월 3일(목)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4) 회의 안건 및 보고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결과 

    ② 심사위원 의뢰

 

▣ 제10집 편집위원 회의 제5차 회의

  1)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4) 회의 안건 및 보고

    ① 게재 논문 결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논문 심사

    ② 편집위원회 세부일정 최종 점검 및 확인 

    ③ 게재 예정 논문 표절중복검사 실시

    ④ 제10집 발간 최종 일정 점검

    



218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집

▣ 회원 동정     

  1) 신입회원(2022.1~2022.3) : 총 8명

  

1 오미소 상명대학교/한국이민재단

2 노미향 대구가톨릭대학교

3 강지인 신라대학교

4 오현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 황민철 순천대학교

6 장익현 한신대학교

7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8 오지혜 세명대학교

  2) 회원 동정

권오경(학회장)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취임(2022.3.1.)

곽희정(서울·경기 지역이사): 숙명대학교(소속 변경) 

최은숙(대구·경북 지역이사 : 학술저서 발간, 『한국 가사문

학의 전승과 향유』, 보고사

김남희(편집간사) : 동래구 가족센터(소속 변경)

김용미(회원) : 동래구 가족센터(소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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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MSES :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다문

화사회교육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다문화연구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위탁 연구사업 수행

 4.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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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

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

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일

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의 개인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3. 기관회원: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 소

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

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 회칙 준수 및 규정의 이행

 2. 입회원서와 입회비,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납부 이행

제7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

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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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류) 회장(1인), 부회장, 이사, 해외이사, 감사

 2.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실무 총괄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 기획 및 편집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배포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지역이사: 각 지역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감사: 학회의 재정운영 감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제9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

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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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혹

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② 회칙 개정

   ③ 기타 회계 및 예산, 결산 승인

   ④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

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

고 감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

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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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

회비, 찬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를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

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정한다.

3.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회칙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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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

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

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

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

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

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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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

다.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

정한다.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

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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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

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

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

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

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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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

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

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

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

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

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

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

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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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

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

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

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

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

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

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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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

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

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를 금지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

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

로 공표한다. 

제10조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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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 (게재 원칙 및 논문 종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게재되

는 논문은 다문화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분야의 학술논

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원고 모집 시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학

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0일, 7

월 30일, 11월 30일로 규정한다.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2

개월 전까지로 한다. 

3. (투고 자격)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

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및 일선학

교 교사,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 

4. (논문 분량) 투고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규정 분량으로 20매 이내

이어야 한다.  

5. (논문 심사 방법) 

➀ (논문 접수)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➁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

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동일 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

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심사

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➂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심사의견서를 보낸다. 이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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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

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초심 15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에 심

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➀ 논문 투고 시, 입회비 1만원(최초 1회)과 연 회비(매년 1회) 2

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➁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

다.

➂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게재료 :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지원 논문 20

만 원

④ 초과 게재료는 편집 기준(20매 이내) 초과 한 페이지 당 1만원

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⑤ 평생회원은 회비 50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7. (논문 저작권의 양도) 심사 후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부산외

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 있으며,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

문의 게재 신청 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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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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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임원 명단

(2022.03.01.~ 2024.02.29.)

회장 권오경(부산외대)

부회장 박형준(부산외대), 신유진(부산외대), 이도경(인제대)

감사 이필숙(사회복지법인 자성), 이리경(동명대)

총무이사 박정미(부산외대)

총무간사 함윤주(양산시 가족센터)

편집이사 황미혜(부산외대)

편집간사 김남희(동래구 가족센터), 김혜빈(부산외대)

편집위원

황미혜(위원장), 이성순(목원대), 이윤진(안양대), 이진석

(동아대), 오지혜(세명대), 정명숙(부산외대), 박형준(부산

외대) 

연구이사 장니나(부산외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기획이사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신용식(부산장신대)

섭외이사 김현주(진주교대), 김 훈(국방어학원)

출판이사 이재명(부산교대), 이수지(부산외대)

정보이사 정미경(부산 금정초등학교), 강서원(부산 명호고)

지역이사

서울·경기: 곽희정(숙명여대), 차선일(경희대학교)

충청: 최주열(선문대)

경남: 박지애(창원대), 이채임(울산대)

대구, 경북: 최은숙(경북대)

전남: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제주: 양영자(제주대)

해외이사

류영진(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한영란(일본 간사이외대), 

사정정(중국 길림공정사범학원), 조현지(태국 치앙마이 라

차팟대), 김현숙(독일 빌레벨트대)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 황미혜(편집위원장), 조은래, 정명숙(이상 부산외

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간사: 김남희(동래구 가족센터), 김혜빈(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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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이메일

1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kok7352@hanmail.net

2 이도경 인제대학교 yiyidodo@hanmail.net

3 조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0124@bufs.ac.kr

4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a@bufs.ac.kr

5 이정아 부산외국어대학교 leejunga@bufs.ac.kr

6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erj@bufs.ac.kr

7 우형식 부산외국어대학교 woohs@bufs.ac.kr

8 최주열 선문대학교 sunmoon888@hanmail.net

9 조영미 동국대학교 m_cultural@naver.com

10 최은숙 경북대학교 olive7007@hanmail.net

11 양영자 제주대학교 ormyj@hanmail.net

12 김정임 고신대학교 ijk0305@hanmail.net

13 이수경 인제대학교 sklee@inje.ac.kr

14 한영란 일본간사이외대 toqurdi@gmail.com

15 정윤희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교 janice0405@naver.com

16 김현숙 독일 빌레벨트대학교 kim-cultural@gmx.net

17 박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jmpark4601@hanmail.net

18 최나래 부산외국어대학교 faust9972@naver.com

19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hmh68@bufs.ac.kr

20 두보 신라대학교 tubo110@hotmail.com

21 이리경 동명대학교 vcelloceci@hanmail.net

22 박성옥 동주대학교 minguyoung1@naver.com

23 강보석 한국해양대학교 boseokgang@naver.com

24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acacia333@naver.com

25 김현민 ㈜다문화인재양성센터 dkhsdd@hanmail.net

26 이재명 동아대학교 2teacher@naver.com

27 김효정 분포초등학교 mksony@naver.com

28 김현진 동명대학교 victoria925@naver.com

mailto:toqurdi@gmail.com
mailto:janice0405@naver.com
mailto:kim-cultural@gm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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